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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rounded theory study about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 with disabilities.

                                             Choi Min Jung

                                                                     Advisor : Prof. Kwon Hae-soo, 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plore what process is passed through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to prepare their future career and to lead to 

evidence for developing consultative solutions of intervening in career 

development plans and group programs. Central experiences and 

changes during their preparation for future career, process of the 

changes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are identified. 10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who attend a local university,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connect the students via its student counsel center, were 

asked to be interviewed in writing.

Data collected from the interview are analyzed according to grounded 

theory approach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n participants' experience, resulting in the followings: 

Defined are 110 concepts coming under 51 subcategories from 24 

categories. Processed by structure analysis using paradigm, 

consequential factors are confirmed as 'unacceptance of disability' and 

'disadvantages in school work and career preparation attendant on 

physical difficulty'; Central phenomena include 'helplessness upon career 

preparation' and 'grievance for difference'; 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on phenomena are 'ambivalence for parents', 'limited opportunity of 



career selections and experiences', 'low self-esteem with negative self

-conception' and 'others' gazes and skeptical reactions to difference'; 

Mediating factors facilitating action/reaction strategies to phenomena are 

revealed as 'consoling family', 'presence of supporting network', 

'emphasis on will of career realization with observing and learning', 

'internal motivation of overcoming', 'external motivation of breaking 

prejudices' and 'awareness of social generosity; The action/reaction 

strategies are shown 'making one's own effort', 'obtaining aid by 

communication', 'collecting career information', and 'participating in 

career experiencing activity'; and the results are coming as 'accepting 

difference and forming identity as a disabled person', 'establishing 

professional ethics', 'succeeding in school work and rehabilitation' 

'focusing on preparation and having composure' and 'understanding and 

thanking friends';

The process of career preparation of interviewees includes five phases 

over time, which are 'mental confusion', 'motive-activated', 'practice', 

'broader acception' and 'concentration.'

In selection coding, core category turns out to be 'accepting the identity 

of a disabled person and proceed toward concentrated career 

preparation' and relations between the core category and continually 

emerging categories around the core category are revealed into four 

types: 'focusing', 'irresolute', 'secluding', 'narcissistic'.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these reasons. First, the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Korean disabled college students is analyzed based on the 

interviews stated by insiders. Second, comparing the career preparation 

proces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to that of non-disabled students, 

this study brings up the career barrier felt by disabled college students 

for separately constructing career counselling to provide them. Third, 

with a trend of increasing disabled college student population in local 

universitie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ance for local universities 

to utilize to help their newly entering and/or attending disabled students. 



Forth, this presents the process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going on 

to the focused career preparation and the types of the preparation, 

offering how to consultatively intervene into certain type of preparation. 

Finally, in this study, the positive aspect are shown that disabled college 

students make their way to focused career preparation and feel their 

composure on the way, which proves strong points of them specifically 

by displaying how they endure and cope with the challenges.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할 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

한다. 흔히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장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

하고자 노력하며 사회로 온전히 자립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라는 환경은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

하는 곳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주요한 진로

발달과업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능력,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진로탐색 

및 목표설정을 통해 직업에 입문할 준비를 한다(최윤경, 김성회, 2012). 이는 대학생 

시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막연

히 생각하던 진로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게 되는 시기임을 유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더불어 권석만(2010)은 대학생 시기를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로 보아 난해한 전공공부를 비롯하여 음주와 흡연, 이성교재, 

성생활,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소비활동,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등과 같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할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고 Chickering과 Reisser(1993)

은 독립과 자율, 그리고 유능성 획득과 친밀감 형성, 자기정체성 수립과 같은 발달 과

업을 달성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들에게도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장애로 인한 상

호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 그리고 불안이 공존하

는 시기로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변화를 하느냐에 따

라 진로 준비 동안의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이 진로 준비에 당면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사회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Lent와 Brown(2008)은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진로발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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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인 외적 요인을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개인 변인들로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간

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진로 선택과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

회인지이론이 장애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요소인 성향, 성, 인종/민

족, 신체장애/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개인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포, 진로준비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에게 신체장애와 건강상태는 비장애학생보다 진로를 선택하고 준

비하는 데에 개인 외적인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제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1995

년에는 4년제 대학 6개교에 107명이 입학하였으나 2005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하

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3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대

학생은 총 337개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에 8,01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

났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증가추세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제공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배출할 것이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라는 것이 단순히 대

학입학 기회의 확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2014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

업동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률은 48.7%인데 비

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9.1%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직종별 

장애인구인동향에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2.1%,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5.9%,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5.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이 7.4% 순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 없는 분야의 구인이 대부분이고 취업분포도 또

한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4.4%로 가장 높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것은 여전히 장애

대학생이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고, 취업 후 일반인과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취업 

직종의 환경도 생산 단순직이나 경비나 청소 관련직 등 비율이 높아 제한적인 직종에 

편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옥경,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로 상황에서는 보다 제한

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충분히 고등교육의 성과를 발휘한 다양한 진로 환경으로의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졸

업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대학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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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시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학업수행이나 취업준비가 어렵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옥경, 2004).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장애 

대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장애 대학생들

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이 자

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고, 더 세분화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어윤경, 2009; 김봉환, 2007), 특히 장애 대학생이 갖

는 특성을 반영한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Chubon(1985)은 장애인들이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Schroeder(1995)는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자

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부정적

인 자기평가를 부여할 수 있고 제한적인 정보 접근 양식을 가지고 있어 진로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수준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경(2003)은 장

애학생들이 협소한 대인 관계적 기술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진로분

야 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능력 혹은 직무가 강조되는 환경을 비교적 높게 갈구하는 양

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

업 상황에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

애 대학생은 개인적·사회적인 다각적으로 진로발달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의 진로 발달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한 연구(권순우, 김

병하, 2003; 김남순, 2001; 김동연, 1999; 김진호, 2004; 김천우, 2001; 원종례, 

2001), 장애등급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정재권, 강영애, 2004), 학업성취관련 

연구(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이경림, 박재국, 

2007),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분화수준 등 심리적 관점의 연구(권현용, 김현미, 

2004;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유치관, 2001; 장순욱, 2001; Kazdi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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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neh, Martz, Wilson, 2001; Martz, 2004)등이 수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

다. 예를 들면 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 역시 비장애대학생 못 지 않게 높으며(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 정세영, 박재국, 2013;) 상당한 수준의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실, 손현동, 2009).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김진영, 정원철, 2014), 김은실과 손현동(2009)은 장애대학

생이 진로와 취업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며, 이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학교생활을 방해하고 교우관계를 어렵게 할 정도로 만성적인 수준

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장애 대학생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진로와 관련된 불안 수

준이 높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사회활동에서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고(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해 상

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학생

의 52.8%가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는 77.8%, 그

리고 응모 기회에 대해서는 72.2%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애 외, 

2003).

이처럼 2000년대 이후부터 장애대학생의 진로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장애대학

생의 당면한 진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진로 어려

움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연구의 대부분이 장애대학생의 진로 선택 및 준비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단편적

으로 제시하여 진로태도나 준비의 수준을 규명하거나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

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어려움 이외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장애대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대학으로 장애인 편의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애대학생의 수가 적은 대부분의 대학 환경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비장애대학생들이 장애대학생을 

보며 갖게 되는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장애대학생이 같은 장애학생을 보는 인식 및 태도 혹은 비장애학생을 

보는 인식 및 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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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는데, 이 또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결과들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문헌들에 의하면 장애 대학생들은 초

기 경험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에 대한 지각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평가 및 자아개념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Schroeder, 

1995) 김동일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경우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진로에 대한 자신지식, 동기, 결단성 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연구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의 결과일 수 있

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비장애학생들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장애 대학생의 특수성을 반

영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는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가정 하에 직업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개인의 특성은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더라도 직

업 환경은 급변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경

험하는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그들만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 이들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

시기의 진로준비는 한 개인이 새로운 기회와 역할, 생각과 믿음, 행동을 탐색하게 하

고 새로운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하도록 나아가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애대학생의 역동적인 삶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진로준비경험 동안 실제로 어떤 것을 생각하

고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준비경험과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장애대학생의 ‘내부인’관점을 얻을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질

적 연구 방법은 심도 깊은 묘사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

서 알려줄 수 있으며 역동적인 실체를 밝혀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살

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그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

며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Padgett, 2001). 질적 연

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 방법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밝혀주는데 유용하며, 참여자들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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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Fasiinger, 2005).  

본 연구는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진로준비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1학년의 진로준

비 수준은 낮으나 2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점차 높

아지기(김봉환, 김계현 1997; 임제경, 김동일, 2004; 손은령, 손진희, 2005)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진로준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동안의 진로준비 경험을 회고

하여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설

명하는 실체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장차 그 수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

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로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변화해나가는지를 그들의 생생한 체험과 목소리를 토

대로 그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진로준비경험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자신에 대한 지식을 공고히 하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신입 장애대학생과 현재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적 개입 방안과 집단 프로그램 개발을 구안하

는 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지에 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장애대학생이 진

로 준비를 하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가?’이다. 주

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어떤 중심적인 경험을 하는가?

둘째, 장애 대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 나가는가? 

셋째, 장애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통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요인은 무

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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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1. 장애대학생 현황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를 추구해 나갈 때 비

로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

록 노력하는데, 장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고자 노력하며 사회로 온전히 자립하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다.

 오늘날 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의 참여 등을 통

한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개개인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하는 추세이다(김정선, 

2003).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도한 경쟁주의 사회에서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버거운 현

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생활 내의 바람

직한 진로 준비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인간

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제도’에 따라 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

인 1995년에는 4년제 대학 6개교에 107명이 입학하였으나 2005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13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대학생은 총 337개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 포함)에 8,012명이 재학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장애대학생의 증가추세는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고 나아가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제공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배출할 것이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라는 것이 단순히 대

학입학 기회의 확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발표한 2014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

업동향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률은 48.7%인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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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은 9.1%밖에 되지 않았고 직종별 장애

인구인동향에서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32.1%,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 15.9%,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5.5%,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이 7.4% 

순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필요 없는 분야의 구인이 대부분이고 취업분포도 또한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 14.4%로 가장 높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는 여전히 장애대학생이 취

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고, 취업 후 일반인과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취업 직종의 환경

도 생산 단순직이나 경비나 청소 관련직 등 비율이 높아 제한적인 직종에 편증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옥경,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3). 결

과적으로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로 준비 상황에서는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충분히 고등교육의 성과를 발휘한 다양한 진로 환경으로의 진로 발달

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계획에 따른 학업수행이나 취업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 이후

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이옥경, 

2004). 실제로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장애 대학생들

의 적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진로를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Chubon(1985)은 장애인들이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Schroeder(1995)는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대학생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직업인으로서의 자

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부정적

인 자기평가를 부여할 수 있고 제한적인 정보 접근 양식을 가지고 있어 진로 문제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 수준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옥경(2003)은 장

애학생들이 협소한 대인 관계적 기술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진로분

야 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능력 혹은 직무가 강조되는 환경을 비교적 높게 갈구하는 양

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

업 상황에 대인관계 문제로 진로 및 취업 상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에게는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장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



- 9 -

애 대학생은 개인적·사회적인 다각적으로 진로발달 상황에서 상당히 제한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장애학생의 진로 발달 문제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장애대학생의 진로발달

a. 사회심리이론

Astin(1984)은 욕구-기호 사회심리학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동기, 성역할

사회화, 기회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진로 선택기대를 예언한다. 인간은 생존욕구, 쾌락욕

구, 기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동기화 되는데 직업의 접근 가

능성에 대한 기대는 사회화 경험과 지각된 기회구조를 통해 형성된다. 이는 비교적 비

장애학생들 보다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경험과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적다는 것과 연결된

다. 장애학생들은 학창시절 때부터 진로 체험의 기회를 누리지 못 하고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사회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장애대학생들은 제한적인 사회적 상황의 규준을 내면화 하

는데, 이러한 사회화 과정과 기회구조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기회구조는 직업적 결

정을 하게 되는 사회적 힘을 의미하고, 직업적 역할, 차별, 직무요구사항, 경제, 가족구

조 등의 요인을 포함한다(김영실, 2010). 이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지각하게 

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를 이해해야 됨을 시사한다.

b. 진로의사결정 사회학습이론

진로선택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적 접근은 초기에 Krumboltz와 Mitchell, 

Gelatt(1975)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Krumboltz와 Mitchell(1990)에 의해 

연구되었다.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은 교육적·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

떻게 획득되며, 교육프로그램과 직업 및 현장의 일들이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이론은 고전적 행동주의이론, 신행동주의이론(작동적 조건화이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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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적 정보처리이론 등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이는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그의 독특한 학습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밝히

고 있다. 

Krumboltz(1975)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네 가지로 가정하고 있는

데, 유전적 자질과 특별한 능력 ,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을 말

한다. 먼저, 유전적 재능과 특별한 능력은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

을 말하는데, 즉 교육적·직업적인 선호나 기술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자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종, 성별, 신체적인 모습과 특징, 지능, 예술적 재능, 근육의 기능, 신체적 

장애를 포함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같은 소수집단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어 진로 기회를 접하고 준비하는 데 제한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적 조건과 사건으로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개발, 활동, 진로선호 등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가능한 직종의 내용, 교육훈련이 가능한 분야, 사회

정책, 노동법, 천재지변, 천연자원의 공급 및 이용가능 정도, 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변화, 가정의 영향, 교육제도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영향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장애대학생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

들임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직업적 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를 결

정하고 준비하는 것에 과거의 학습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이상의 세 요인 간의 상호작

용은 개인의 과제접근 기술을 낳는다. 다시 말해, 인종, 성, 신체적 장애 여부,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인은 그에 따른 학습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러한 학습경험

은 환경적 조건과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선택은 유전적 자질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 기술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다.

진로의사결정 학습이론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직종으로의 입문을 어

려워하는 것은 환경적 조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진로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학습경험의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그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과 

학습기회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은 장애인에게 일종의 진로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진로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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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인지적 진로이론

사회인지적 진로이론(Social Career Theory, SCCT)은 Lent, Brown , & 

Hackett(1994)에 의해 연구되었다.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본 진로발달의 기본 내용들

은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나온 것으로 인지적 과정과 자기 규제 과정 그

리고 동기 과정을 생애의 현상에 혼합한 이론이다.

 Lent와 Brown, & Hackett(1994)과 같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진로발달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인 

개인 외적 요인을 개인의 인지적 요소와 개인 변인들을 함께 강조한다. 다시 말해 사

회인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실행에 영

향을 미치는 맥락요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회인지이론이 장애인의 진로발달에 시사하는 바는 이론에서 설명하는 개인 요소 

인 성향, 성, 인종/민족, 신체장애/건강상태는 유의미하게 맥락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러한 맥락적 요인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

을 매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이 가진 신체 장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문제는 가장 큰 맥락적 요인일 수 있으며 진로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인 어

려움은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에 흥미를 느끼고 목표를 정하고 준비해 나아가는 전체적

인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Lent, Brown & Hackett(1994)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흥미와 목표 사이에 일치

상의 차이는 주변의 지지체계,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각된 진로

장벽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장애

대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거에 변화가 야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인지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결과 기대의 개념은 

장애인의 보다 정형화된 직업 선택과 실행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

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와 결과 기대를 구분하여 장애대학생들

의 진로준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아 효능감에 대한 기대는 진로

준비로 바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진로준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거나 

진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 진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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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진로준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많이 종사하지 

않는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나아가고 싶은 자아 효능감 대한 기대가 높은 장애대학생

은 동기 부여의 부족이나 직무 현장 내 진로 갈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면 장

애인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Lent, Brown, & Hackett(1994)의 이론은 장애인의 교

육 수준이 최근 현저하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에 참여하

는데 아직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정도와 지각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

이는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장애대학생에 대한 연구 

장애대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장

애학생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양적 성장과 더불

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장애

대학생의 연구는 주로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거나 대학생활 적응

에 관련된 변인 연구와 진로 결정에 관련된 변인 연구로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와 학습부분에서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연구가 이

루어졌다.

먼저 장애대학생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

안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권순우, 김병하, 2003; 김남순, 2001; 김동연, 1999; 

김진호, 2004; 김천우, 2001; 원종례, 2001; 김성애, 박찬웅, 이해균, 2003)은 특별

전형제도로 입학한 장애대학생의 학사경고, 휴학, 자퇴 비율이 높고 비장애학생에 비

해 낮은 교육 성취률을 보인다고 보고하며 장애대학생을 위한 시설 및 지원이 필요함

을 알렸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이라고 하더라

도 등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렸으며(정재권, 강영애, 

2004), 심리적 관점으로의 연구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은 약한 자아 통제력과 분화수

준,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현용, 김현미, 2004; 

김자경, 강혜진, 김주영, 2007; 유치관, 2001; 장순욱, 2001; Kazdin, 1988; Livneh, 

Martz, Wilson, 2001; Martz, 2004; Rutter, 1991).



- 13 -

또한, 장애대학생이 진로준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기 위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장애대학생의 취업 욕구와 

취업 준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옥경, 2004; 김동일 외, 2011; 심용복, 

2005)를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 욕구도 비장애대학생 못 지 않으며 의료적 요인, 가

족지원 및 관심, 학교생활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중 학교생활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진로 결정간의 관계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

를 들어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으며(정세영, 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석말순, 2005)는 결과도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진로 준비를 나아가야 하는지 진로를 결정해야 대학생

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지만 장애대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준비 둘 다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김진

영, 정원철, 2014) 장애정체성과 낙인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며(배영광,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윤현희, 2008)과 같은 

영향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했다는 점과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탐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장애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떻

게 대처하는지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연구가 필요하다. 

B. 근거 이론

 1.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과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구조를 밝히고자 근

거이론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한 이유는 근거이론이 사회적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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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인들을 강조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조명할 수 있고 그들이 당

면한 진로준비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상징적 상

호작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Mead가 창시하였고 그의 제

자 Blumer가 발전시킨 것으로, 인간 행위자를 반응하는 유기체가 아닌 사회와 자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구축하는 행동유기체

로서 보았다(Schreiber & Stern, 2001). 개인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과 별개의 것으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독특한 노력의 결과라고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매우 규칙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

용주의자들은 행위 양식과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회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행동의 의미는 가변적이며 사람이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면서 생겨나고 변형된다(Hewitt, 2000). 따라서, 근거이론은 개인이나 집

단의 행동, 신념, 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진정한 삶을 탐구하고 특별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며(Stern, 1980), 추론을 통하여 도출된 이론보다 

더 ‘현실’을 닮는 경향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첫째, 특정 대상 및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문제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의 부적절성과 한계성에 대한 인지

에서 비롯된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단편적으로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척도가 다양하게 개

발되지 않아 비장애대학생들에게 맞춰 타당화 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라는 것에 

한계점을 갖는다. 이처럼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행위자의 행위, 경험세

계, 삶의 본질 등을 행위자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근거이론 방법

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이론은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직관력을 제공하

고,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Strauss & Corbin, 1998), 인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둘러싼 과정과 

궤적에 대하여 추상적 개념화와 이론화를 시도하여 사회적 실재에 대한 실체적 이론뿐

만 아니라 형식적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 방법이다(Schreiber & 

Stern, 2001).

근거이론은 자료수집, 분석, 그리고 최종 이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는 지그재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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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취하고 분석을 통해 개념과 속성이 나타나면 상위개념인 범주로 발전시킨다. 개

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료에 포함된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해석이

며 분석의 산물이다. 속성은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특성으로 범주를 정의하고 범

주에 의미를 부여하며, 차원은 범주의 속성들의 변화하는 범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근거이론 방법은 자료로부터 잘 발전된 범주를 근거로 체계적으

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어떤 연관된 사회, 심리, 혹은 기타 현상을 설

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신경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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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 10명을 선정하였고 연

구 대상자의 장애 유형을 지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장애로 제한한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가자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는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장애대학생들과 전

화 통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방문한 장

애대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문과 동의서를 받았다.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장애 대학생들과 합의하여 인터뷰 날짜를 정하고 녹음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

터뷰 도중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받았을 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였다. 

B. 근거이론

본 연구는 장애 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는 경험을 근거 이론 방법을 통해 알아보

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어

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상호작용 양상을 조화롭게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함으로써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

 이론적 표본추출은 연구자가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개념의 속성

을 변화시키는 차원이나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분석의 단위는 

참여자인 사람이 아니라 사건, 이야기 등일 수 있다. 표본추출은 연구 시작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감에 다라 더 

목적에 부합하고 초점이 맞춰지며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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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란, 분석 도중 더 이상 새로운 속성, 차원, 및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분석

이 가능한 변화를 대부분 설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넓은 관련 영역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몇 개의 범주를 얻게 되면 표본 추출은 이러한 범주를 발전시키고 밀

도를 더 하고 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지속적 비교방법은 출현하는 개념, 사건, 범주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비교를 할 때, 개인이나 사례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개념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며 

다양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

지 계속된다. 

(3) 코딩(coding)

 근거 이론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개방코딩은 ‘초기코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료로부터 특정한 개념을 밝히

고,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 방법이며,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에 따라 여러 범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선택코딩

은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범주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정교화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속

성과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다. 코딩과정에서 메모

와 도표가 사용되는데, 메모는 코딩이 결과를 서술하고 연구자의 느낌, 생각, 연구방향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 도표는 개념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신경림, 

2001).

(4) 순환적인 분석과정

 근거이론 접근에서는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 시작되어 지그재그형의 과정

을 연상케 한다(Creswell, 1994). 즉, 현상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에 들어가고 

다시 현장에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 자료 

수집은 분석결과 발견된 범주에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지 않을 때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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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적 민감성

 연구자가 회의적인 자세를 갖고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자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식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 및 이론적 통찰 능력을 

말한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혹은 분석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향상된다고 하였다. 

C. 연구절차

1. 연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방법

(purposive)을 사용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

로준비과정을 살펴보고자 2, 3, 4학년 장애대학생을 선정하였다.  2, 3, 4학년을 선정

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봤을 때, 1학년의 진로준비 수준은 낮으나 

2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의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김봉

환, 김계현 1997; 임제경, 김동일, 2004; 손은령, 손진희,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현재와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

기 때문에 진로준비과정을 회고할 수 있는 3, 4학년 대상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자는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에서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대학생들을 중

점으로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학생을 신

청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더 이상 새

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하여 총 10명의 참여자와 면

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 8명, 여자 2명이었다. 

2.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광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으로, 5명은 

4학년이고, 3명은 3학년, 2명은 2학년이었다. 연령은 20대 8명, 30대 1명, 40대 1명

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8명이며, 여성이 2명이다. 장애 발병시기는 선천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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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장애

발병시기
장애유형

장애

정도

통합교육

경험

1 남/20대 4 체육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2 남/20대 3 공과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3 남/40대 4 사범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1급
일반학교+

특수학교

4 남/20대 4 경상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6급 일반학교

5 남/20대 2 공과대학 선천적 지체장애 2급 일반학교

6 여/20대 2 사범대학 후천적 시각장애 6급 일반학교

7 남/20대 2 사범대학 후천적 지체장애 6급 일반학교

8 여/20대 4 사회대학 선천적 지체장애 1급 특수학교

9 남/30대 4 법과대학 후천적 청각장애 4급 일반학교

10 남/20대 3 사범대학 선천적 시각장애 1급 특수학교

표 1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애가 3명, 후천적 장애가 7명이었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5명, 시각장애 4명, 청각

장애 1명이었다. 장애정도는 1급이 3명, 2급이 1명, 4급이 1명, 6급이 5명이었다. 통

합교육여부는 7명이 초, 중, 고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명은 특수학교와 일

반학교를 병행했으며, 2명은 특수교육을 받았다. 



- 20 -

초점질문

당신의 진로 준비 과정은 어떠한가?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

진로 준비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로준비과정 중 당신이 사용한 전략들은 무엇입니까?

3. 자료수집방법

 a. 면담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층면담

을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였다. 근거이론 자료 수집방법으로 비구조화 

면담이 가장 적합하며 참여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를 통한 자료로써 연속적인 형태

를 갖기 때문에 근거 이론을 개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신경림, 2004).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로준비 과정을 회고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진로사고검사를 했던 장애 대학생들과 예비면담을 통해 기초 질문지를 작성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좀 더 추가하고 싶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질문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교수님과 질적 연구를 준비하는 석사 과정의 연구자 

3명의 자문을 바탕으로 질문내용을 다시 보완·수정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를 연구 참

여자 2명에게 실시한 후 보완·수정하여 최종 면담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한 면담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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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질문

장애로 인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진로를 준비하는 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진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로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로 준비에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장애로 인한 어려운 점들이 진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로 선택의 기준은 어떠한가?

진로 준비 과정 중에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진로 준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진로 준비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표 2 . 면담 질문지

b. 면담 실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과 내용을 전달하였고, 수집된 정

보에 대한 비밀 보장과 녹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위의 내용이 기록된 참여

자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1차면담에 참여하였으며, 2차와 3차면담은 1차면담 후 부족한 부

분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일정에 따라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

은 반구조화 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장소

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상담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심층면담으로 들어가기 전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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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인사를 나누고, 최근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연구자는 휴대용 녹음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녹음한 후,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했다. 총 2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Strauss & Corbin, 1998)을 이용하여 개방코

딩, 축코딩, 선택코딩 그리고 메모와 도식을 이용하였다. 코딩(coding)은 자료를 분해

하고 개념화하여 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을 말한다. 그 첫 단계

로 개방코딩은 자료를 통해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료 안

에서 발견해 나가는 분석과정이다. 그리고 축코딩은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하위범주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며, 선택코딩은 마지막으로 핵심범주를 발견하여 이론을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메모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 해석, 계획, 주제, 가설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a. 개방코딩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부티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

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단계에서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지속

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개념들을 포괄하는 범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녹취한 면담 내용을 한 줄 씩 분석해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

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에 줄을 그으면서 개념을 찾아 명명

하였다. 개념의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며, 연구자가 참여자의 진

술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해석하여 명명하였다. 명명화 작업을 통해 발견된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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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코딩

축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축코딩을 하는 목적은 범주들

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고 연관시키는 것이다. 축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이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이 중심현상과 연관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과 결과를 밝혀낸다.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

용/상호작용전략, 결과를 통해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쟁점이 위치하고 일어나는지 

상황을 파악하게 해준다(이수진, 2012).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하며, 맥락적 조건은 작용/상

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다. 

중심 현상은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련 집단에 관계하는 

중심생각을 말하며,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내포된 구조적 조건 중의 하

나로 특정 상황에서 취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작

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참여자들의 의도적인 행

위나 반응을 의미하며,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즉, 범주들은 이러한 패러

다임에 의해 연결된다.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발전된 범주들을 이론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범주는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야 하며 연구 중인 모든 사례들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검증하여 유형을 발견하고 자료

의 체계화 및 연관성을 강화하여 근거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설적 관계와 

정도의 영역을 관계진술로 제시하고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며 이를 토대로 관계 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적 진술을 통한 이야기 윤곽을 

제시한다. 

선택코딩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를 끌어내는 힘을 갖고 자료의 윤곽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핵심범주를 명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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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모든 개념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찾기 위

해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서술적으로 이야기 윤곽을 적어보았다. 

또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간의 전후관계가 어떻게 형

성되며,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제시하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자료 분석과정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은 연구자가 면담

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녹취록 10개를 읽은 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범주화하면서 코

딩 작업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줄 단위분석을 사용하여 구절마다 잘라내어 분류해보고 

단어마다 자세히 검토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분석하면

서 그 속에 포함된 중심 생각을 확인하며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코딩하였다. 

5. 자료 분석의 타당성 평가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양적연구와는 다른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신경림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4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thvalue),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적용하였다. 이 개념들은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

(confirmability)에 해당된다.

사실적 가치, 신뢰성이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가 실제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1).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독으로 개념 짓지 않기 위해서 참여자들을 만

나거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참여자들의 구술을 기술, 분석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개념이나 중의적 표현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참

여자들의 경험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은 전이가능성으로 양적연구에서 외적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결과

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인 개념의 일반화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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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질적 연구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연구 결과를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 가

능한지 알아보는 것이다(박한샘,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 

대학생 2인에게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연구 결과물이 자신의 진로준비 경험에 비추

어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진로준비 경험에 적용가능한지를 평가받았다.

일관성이란 연구자가 사용한 분명한 흔적(dicision trail)을 다른 연구자들이 따라 

갈 수 있고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모순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때 확보된

다. 이는 양적연구에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성, 감사가능성(aud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면담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하는 동료 연구자들과 협의

를 거쳤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교수님, 박사 1인과 논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반영

하였다. 

중립성이란 연구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증성으로 설명

된다. 이것은 양적 연구의 경우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질적 연구의 경우 앞의 

세 가지 기준이 확립되었을 때 도달된다(Lincoln & Guba, 1985). 본 연구에서는 근

거이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을 그

대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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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

다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남

후천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음
장애를 겪고 있음

장애를 수용하지 

못함 
인

과

적

조

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강의를 따라가기엔 힘듦

필요한 자료의 부족

학업을 지속하는 것

에 대한 신체적인 어

려움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

로준비가 불리함속도를 따라가기 힘듦

시도하기 전부터 기가 죽음

친구들을 보며 의욕

을 상실함

부모님의 보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갑갑함 

부모님의 강압적인 말들로 인해 더 

하기 싫어짐  

부모님의 간섭이 심함

부모의 강압적인 태

도 및 간섭에 대한 

반감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맥

락

적

조

건
부모님이 싫어할 말은 하지 않음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죄송한 마음

이 큼

아직도 학생신분인 것이 죄송함

부모님께 죄송한 마

음

Ⅳ. 연구 결과

A. 개방코딩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들을 범주화 시

키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110개의 개념과 51개의 하위범주, 24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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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던 진로가 보기 싫어짐

신체 조건으로 인해 준비하던 진로

를 포기함

준비하던 진로를 포

기함

진로 선택 및 체

험의 기회 제한 

학창시절부터 경험이 부족함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음

학창시절부터 진로경

험이 제한됨

직업교육과 고용시장의 괴리를 지

각함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고용조건을 

인식함

진로 선택의 제한점

을 인식함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막막함

진로 계획의 잦은 변경

직업 조건과 신체적인 조건을 동시

에 고려해야하는 불편함

진로를 선택하는 것

에 대해 재는 게 많

아짐

비장애대학생과 다름을 의식함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위축됨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부정적 자기개념

에 대한 낮은 자

존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함

소극적으로 변화함

고유의 나를 잃어버

림

타인의 시선이 불편함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짜증남 

사람들은 배려에 집착함 

할 수 있는 일을 시도도 못 하게 

만듦

장애인에 대한 몰이

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주변의 ‘다름’

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

의 시선을 보냄 

주변에서 초를 침 

진로 선택에 대한 주

변 사람들의 회의적

인 반응

대학 동기들에 대한 실망감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대학생활 내 관계 부

적응 친밀한 관계 형

성의 어려움

친구들과 모여서 뭘 하려면 무엇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 28 -

든 제약을 받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

야 됨

것에 대한 제한점

선택에 대한 불안함 

수행에 있어서의 불안함 

진로를 선택하고 계

획하는 것에 대한 불

안함을 느낌

진로 준비에 대

한 무력감

중

심

현

상

진로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떨어지

고 위축됨 

겉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소

심함 

겉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

는데 위축감을 느낌

도전하는 것이 싫음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

지만 안 하고 있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

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뒤

처짐

정보 접근에 오래 걸림

비장애학생들과 비교

해서 억울함을 느낌

다름에 대한 억

울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

렇지 못함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서러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

울함을 느낌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음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픔

가족에게 도움이 되

고자 함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중

재

적

조

건

부모님이 지지해주심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줌

부모님이 큰 힘이 되

어줌

교수님께서도 내게 신경을 많이 선생님들이 응원해줌 주변에 지지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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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주심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심

있음친구가 많이 챙겨줌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밀어줌 

나와 함께하는 친구

가 있음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음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싶음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보고 배우며 진

로실현의지를 다

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

매체를 통해 자극 받음

성공사례를 통한 희

망고취

두려워하지 않고자 함

의지가 중요함을 깨달음

마인드컨트롤의 중요

성을 깨달음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 유발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자기대화를 통해 이

겨내고자 함

타인의 편견으로 오기가 생김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함

사람들의 편견을 깨

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 

유발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함

의존하고자 하는 마

음을 접음

장애특변전형 제도를 알게 됨

장애특별전형으로 걱정이 덜 됨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
군대 면제로 준비할 시간이 더 많

음

군 복무가 도움이 됨

군 관련 배려를 받음

자신을 이해하기 자기이해를 통한 학 스스로 애써보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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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학습하기 습법을 터득하기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필요한 자료 찾아보기

운동과 재활에 힘쓰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애쓰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기

학교생활 스스로 하기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

도움 없이 스스로 생

활해보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자신의 힘든 부분을 표현하기
참여하여 관계하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 이용하기

도우미 제도를 이용

하기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얻음

강사를 통해 정보를 얻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진로 정보 수집

하기인터넷에서 진로정보를 검색함 

TV를 통해 정보 챙겨보기

매체를 통하여 진로

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 

자원봉사하기 

할 수 있는 일 경험해보기

여러 가지 활동에 부

딪쳐보기
진로 달성을 위

한 체험하기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장애아동을 가르치며 보람 느끼기

체험을 통해 변화하

기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함

편안함과 나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

이 생김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정

체감을 형성함

결

과

억울하더라도 직업의 한계성을 인

정함 

장애인으로서 직업의 

한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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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을 찾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안정적이고 할 수 있

는 직업을 찾음

직업가치관을 형

성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음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짐

장애인을 위한 직업

을 선택하고 싶음

친구들이 실력을 인정해줌

성적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잘 

나옴

학업과 관련하여 성

공경험을 함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을 이

룸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됨

재활과 관련하여 성

공경험을 함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빠른 결정으로 여유

로움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팜

확고한 신념이 생김

직업선택에 대한 내

적 갈등이 덜 함

나와 다른 환경의 비장애친구들을 

이해함

비장애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

냄

친구들을 이해하며 

잘 지냄 친구들을 이해하

고 고마움을 느

낌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움

친구들에게 미안함

친구들에 대한 고마

움과 미안함

표 3 .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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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참여자들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다르게 ‘장애’라는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기도 했고, 중, 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도중, 신체적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

을 깨닫고 장애 판정을 받기도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부상을 입거나 군 생활 도중에 

몸에 무리가 와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받은 학생들 중

에서는 굳이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님의 권유 혹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

는 마음으로 장애 판정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스스로 선택한 장

애 판정이지만, 이들이 장애 판정을 받음으로써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 판정을 받음’으로 범주화했다.

a.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남

태어날 때부터 이게 그랬는데 이게.. 치료가. 신경 쪽은 그 때 제가 7살 이후로 병원

을 안 갔거든요. 7살 때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영구장애라고. 

제가 지체장애 2급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 쪽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뇌부터 시작해서 

신경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체 쪽. 다. 거의 다.. 네. 그니까 일부는 신경이 살아있

고 일부는 신경이 죽어있는데, 신경이 죽어있는 부분은 감각이 없어요. (참여자5)

후천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음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도실명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 맹학교를 딱 이렇게 했

을 때 근데 그 때 그 주치의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안했어요. 왜냐면 이제 상처가 클

까봐. 그리고 수술.. 마지막 수술을 했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아이러니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부모님도 선뜻 저한테 이야기를 못해주셨고.. 

근데 우연찮게 그거를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하면은 이제 그 뭐야.. 이제 지

하철에서 예? 저.. 그 바구니나 들고 다니고 그런..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80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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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게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참여자3)

그것 때문에.. 그냥 장애 진단을 받으면 니가 받고 싶으면 받어라 했는데, 그니까 받은 

것도 효도하는 셈치고 받았거든요. 장애 하면은 부모님 차라도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는.. 받아도 저한테 좋을 건 없다 만은 그냥 부모님 차한대 바꿔 주자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지금.. 혜택 이런 거.. 그걸 로라도 그 때 당시에는 그걸로 효도

하자 싶어가지고 받았거든요. (참여자1)

아니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했는데, 장애 따니까 뭔가 느낌도 이상했고, 내가 장애인인

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어.. 뭔가 눈 잃어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이

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까지.. 굳이? 어.. 그래도 생

활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컸나 봐요. 

(참여자6)

2.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축소판인 ‘대학’이라

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 비장애학생들에게 ‘대학’이라는 환경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지만, 참여자들에게 ‘대학’

이라는 환경은 익숙하고 틀이 정해져있던 학창시절에서 벗어나 낯설고 스스로 해야 한

다는 불안함의 장이 된다. 그러한 환경에서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강

의실을 스스로 찾아 가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야가 침침해져 안약을 수시

로 넣어주거나 수업에 필요한 교재가 점자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직접 파일로 점자를 

변환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손의 움직

임이 좋지 않아 과제를 수행하기 힘들어진다거나 강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상

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바깥에 오래 있으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오기 때

문에 스터디 모임, 조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또한, 참여자들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준비하면서 많은 비장애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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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보다 뒤처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비장애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기가 죽어서 시작하기도 하고 수행해 나아가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였으

며 주변의 비장애학생들은 이미 진로에 대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라며 의욕을 상실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인 어려움’, ‘친구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함’으로 범주화했다. 

a.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인 어려움

모여서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교수님께서도 스터디 룸 들어가 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몸 때문에 가끔 포기하게 된게 있었죠. 같이 공부할 때 그럴 때 모여서 공부하

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손해를 봤어요. 집에서는 허리에 

또 뭐 차고 있거든요. 밖에 나오면 그런 걸 못하니까. (참여자8)

음.. 우선은 여러 명 있을 때 대화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둘이 있을 땐 되는데, 4~5

명이 모여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때는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분들

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참여자9)

강의를 따라가기에 힘듦

좀 심해요. 계속 약 넣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책 보는 건 그나마 좀 나은데 학

교 다닐 때 보면 ppt있잖아요. 그거는 빛도 그렇고 흐리니까 다 안보이니까 계속 쓰다

가 계속 넣고 넣고 하다보면은 꼭 이제 학기가 매번 계속 될수록 눈이 점점 더 할 때

마다 안구 건조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땐 몰랐는데 다 

판서잖아요. 고등학교 땐. 그래서 괜찮았는데 딱 대학교 오자마자 ppt보니까.. 그것 땜

에 계속 안 좋죠. 몇 년 째. 눈이 계속 뿌옇게 보이고. 컴퓨터도 안 좋죠. 안 좋은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쓰는데 쓰다가도 한 시간 두시간만에 넣고 넣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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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4)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자율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저는 글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참여자10)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은 이해가 팍 되진 않아요. 근데 비

슷한 단어나 말이 쭉 오면은 헷갈리거든요. 원래 다 헷갈리겠지만, 더 헷갈린다는 거

구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쓰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잘 안돼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니까 쓸 거면 쓰는 거에만 집중해야 되요. 이게 좀 그래서 불편하죠. 쓰는 

게 빠르지가 않아요. 빠르게 쓰려고 하면 이상한 글자가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쓰

고 나면은 뭔가 이상한 거죠. 손이 좀 더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과제 할 때 아 

죽을 것 같아요. 또 이겨내려고 해도 한번 씩 안 되면 막 엄청 짜증나요. 그니까 다 

괜찮은데, 갑자기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안 되면 아 너무 화나요. (참여자

2)

필요한 자료의 부족

사회적으로나 이런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

테. 서비스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에 애들을 받아들여놓고 교재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 (참여자10)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점자 자료가 상당

히 없어요. 또.. 시각장애인들은. 그러면 이제 다 들어서 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은 한 

시간 듣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눈으로 봐서 되뇌이는 것 하

고 들어서 하는 것보다 기억력도 눈이 시각적인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각적으로는 구조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곤한 일들인데.. (참여자3)

b. 친구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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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따라가는 힘듦

이게 점자가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수

업을.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수업에 어.. 빨리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 

힘들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들 중에 빠른 편에 속하는데도 교수님들이 빨리 불러주

시고 일반 애들이 하는 것보다는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서 놓치는 부분

도 사실 있고, 그런 것. (참여자10)

조로 뭐 할 때가 있었는데,. 빨리 내면 그 조는 이제 좋으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하지

만 다 안 되니까는.. (참여자2)

그리고 피아노 칠 때도 이렇게 다 애들은 이렇게 보는데 전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그

것도 힘들고. 손도 짧으니까 옥타브가 잘 안돼요. 그래가지고 아 손. 누구꺼 붙여블고 

싶다. (참여자6)

시도하기 전부터 기가 죽음

예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쯤 보면

은 어.. 지금 다 40~50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있잖아요. (참여자3)

아우.. 자신감 하락이죠. 의욕도.. 의욕상실.. 하기 전부터 그냥 기가 죽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힘든.. 공부하던 애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요. (참여자1)

3.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느껴졌던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와 간

섭에 대한 갑갑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었

다. 이들은 부모님의 간섭으로 밖에 나가는 것부터 진로를 준비하는 학습지, 트렌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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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고, 과잉보호와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대학을 복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을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모님으로부터 참견을 받아야 했다. 또한, 진로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저

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강압적인 말들을 통해 더 하기 싫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으

며,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참여자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같이 느끼고 있었

다.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자신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 하고 학생 신분인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느꼈으며 

장애로 인한 친구들의 놀림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부모님

께서 싫어하실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와 간섭에 대한 반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범주화했다.

a. 부모님의 강압적인 태도 및 간섭에 대한 반감

부모님의 보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갑갑함

또 부모님도 보챌테고, 그 보챔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도 갑갑하고. 그래서 그

냥 포기하고 콜센터 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7)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였던 애들인데 저는 안 친한데 엄마랑은 친해요. 근데 엄마

가 그 쪽 모임을 갔다 오면은 쟤네 딸은 연세대 다닌다더라. 고려대 다닌다더라. 인하

대 다닌다더라. 거기서 전장을 받고 다닌다더라. 너는 뭐하냐. 정말 싫거든요. (참여자

5)

부모님의 강압적인 말들로 인해 더 하기 싫어짐

정말 강압적인데요. 장학금은 무조건 받아라. 전장 아니면 학교 못 보낸다. 계속 2년

째 말씀하고 계시고. 휴학은 절대 안 된다. 3학년 2학기 전까지 정보처리기술자격증 

무조건 따놓고 토익 900점 넘어와라. 어.. 4학년 5월달 까지 취업 무조건 해 놔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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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겠다. 네. 안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하라하던데.. 그 4학년 1

학기 때 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대요. 그 뒤부터는 너 알아서 하래요. 더 하기 싫죠. 더 

하기 싫어요. (참여자5)

해라 그러죠. 해라 그러는데 말로 죽지 않을 만큼만 하라 그러는데 죽을 만큼 하라는 

걸로 들리죠. (참여자4)

부모님의 간섭이 심함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공부하고 있으면 방해하고 옆에서. 엄마는 이제 너는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고. 간섭은 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간섭하고. 이

제 공무원도 시험 같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굳이 옛날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

라고 (참여자4)

원래 못 나가게 했고 부모님이 넘어지고 다친다고. 또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디 나가는 

것도 솔직히 재미없고. 안 나가고 또. 잘 안 나갔어요. 넘어지고 다친다고. (참여자7)

그게 좀 한번 씩 엄마 없을 때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약간 좀 과잉보호라 해야 되나? 

하하. 또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다치니까 더 그러죠. 근데 아저씨는 또 이해는 하

는데 이제 절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여자2)

b.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부모님이 싫어할 말은 하지 않음

취업 이런 거에 관련해선 부모님한테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말씀드리고 혼자 끙끙 앓는 

정도.. 네.. 그렇게 (참여자1)

원래 못 나가게 했고 부모님이 넘어지고 다친다고 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 애들이 놀려

대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말하면 부모님이 싫어한께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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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죄송한 마음이 큼 

부모님하고도 얘기는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크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많거든요.. 운동할 때부터 해가지고.. 하.. 아니 아니 괜찮아요. 하.. 그게 컸던 것 같아

요. 부모님이랑 다투다가도 그런 생각 들면 괜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직도 신경 써 

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보니까는.. 은퇴할 때 엄마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 때 죄송하다고 너무 많이 울었었는데.. 항상 부모님한테 장남이랍시고.. 그냥 못난 

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참여자1)

엄마가 계속 미안해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울었는데, 입시 선생님한테 할 때마다 한 

번에 15만원 주면서 했는데 떨어지니까. 또 예고 가면 학교에서 레슨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사비로 하는데, 일반고를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항상 사비로 가야되거든

요. 그래가꼬 일주일에 30만원씩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아빠가 힘들어했어요. 돈

도 별로 없는데.. (참여자5)

아직도 학생 신분인 것이 죄송함 

마음이 아프고.. 남들은 이제 빨리 취업이다 뭐다 하면서 하는데 혼자 아직도 학생 신

분이고, 그런 게 죄송하더라고요. (참여자1)

아무래도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이게 졸업과 동시에 직업을 빨리 잡아야 겠다 생각하

는 부분이구요. (참여자3)

4.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참여자들은 후천적 장애의 경우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

었다. 이들은 병원생활을 반복함으로써 준비하던 진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면서 

포기하게 되기도 하였고, 부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로를 포기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준비하던 진로가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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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예상이 되어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포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를 다니었

던 경우 비장애학생들과는 다르게 학교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바로 집으로 가야만 했

고, 수업량이나 공부량이 적었으며 체험 학습의 기회도 적어 자신의 경험치가 부족하

다고 느꼈고,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제공 되어지는 안마사와 같은 직업 

교육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사기업에 취직하기에는 가장 1순위로 정리해고가 되어버릴 

것 같고 버티기 위해 발악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자주 바뀌기

도 하고 직업적 조건과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맞춰서 생각해야 하므로 재는 게 많다

는 말들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학창시절부터 진로경험이 제한됨’, 

‘진로선택에 대한 제한을 인식함’,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재는 게 많아짐’

으로 범주화했다.

a.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준비하던 진로가 보기 싫어짐

은퇴하고 이쪽분야에 해 봐야 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 쪽 

분야에는 약갼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아예 다른 처음엔 완전 체육이랑은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쪽 일은 아예 진덜머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참여자1)

단 눈이 한 쪽이 안 보이니까 짜그마한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던져버리고 한 달 두 

달 쉬다보니까 손도 이게 미술 하는 거 하기 싫고 하니까 귀찮.. 처음에는 귀찮기도 .. 

아프니까 신경 안 쓰고 귀찮고 슬렁슬렁하다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제 미래가 없잖아요 사실상. 화가 뭐 눈이 안 보이면 화가 해도 뭐 할 거예요. 완전

히 고등학교 와가꼬 좀 안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계

속 했죠 하기는.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계속 정신 차리고 보면은 병원에 들어가 있

고 정신 차리면 병원에 들어가 있고 하고나면 갔다 와서 보면 하기 싫고.. (참여자4)

신체 조건으로 인해 준비하던 진로를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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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복귀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심하다보니까 그 부상 당했던 장면이라던지, 그런 거

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보니까는 이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참여자1)

긍께 이제 내가 내 몸을 생각해서 사회 복지사를 포기한 거지. 만약에 교수님이나 누

가 여기는 뭐 그렇게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다 이런 데 있으면 갈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런 곳이 복지관에는 많이 없으니까 생각을 접은 거지. (참여자7)

일반 사기업은 제가 취업을 해봤자 많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아파서.. (참여자5)

b. 학창시절부터 진로 경험이 제한됨

학창시절부터 경험이 부족함

애들이 만약 나랑 논다치면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학

교 끝나면 집. 다 모두다 집에 가고. 그럼 솔직히 초등학교 때는 3시 반에 끝나는데 

집에 가면 할 게 없어요. 뭐 중고등학교 되면 숙제하느라 바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집에 오면 그냥 집에 간 갑다.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더 놀고 싶고. 집에 가봤자 할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애들 보면은 우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래

서 그냥 학교 집 밖에 없었어요. 그게 좀. 막 애들은 학원도 가고 어디가고 어디가고 

한디. 나에 반경은 집과 학교 뿐이여가지고. 좀 심심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적음

근데 장애인들이다보니까 어.. 그니까 나는 그래요 보통 애들은 아닌데. 어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 번 나가려면 일인께 그것도.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시간에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량

이 적어서 애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왜냐면 보통 애들에 비해 너무 공부하는 양

이 적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접해본게 없으니까. 보통 학생들은 여기저기 다 

보고 학교 견학도 가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보는거라고는 그냥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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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데 선생님 친구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를 수 있는 게 특수교육이랑 복지 밖

에 없어요. (참여자7)

c. 진로 선택에 대한 제한점을 인식함

직업교육과 고용시장의 괴리를 지각함

시각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지금 상당히 제한성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또 일본에서는 이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안마에.. 사회 

편견도 좀 많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치료를 받고 이런 부분들

이 너무 틀린거예요.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환경여건도 지금에야 점점점점 변하

고 있어요. (참여자3)

걔네들처럼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마기술을 실업계처럼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안마원 이런 곳 (참여자10)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고용조건을 인식함

뭐만하면 일단 정리해고를 하는데, 장애인 먼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은 나이 드신 

분들.. 일단 잘리는 대상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사기업들은. 그냥.. 반짝 돈 벌고 아

니, 그 일반 사기업을 들어가면은 미래가 불안 불안해져버리잖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

고 안 잘릴라고 발악을 해야 되고 그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참여자5)

사기업 가가지고 5년 10년하다가 짤리고 정리해고 돼서 다시 또 어디 경력 인정도 못 

받고 다시 5년 10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여자9)

d.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재는 게 많아짐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막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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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끝까지 가는데 이 목표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좀.. 재는 게 많더라구요. 내가 이 길로 이렇게 이렇게 가서는 

될까 이 길로 이렇게 가야될까? 재고 있는 건 지금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도 하나 빨리 정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파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여자1)

저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 게 목푠데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

금도 못 찾고 있어요. (참여자2)

진로 계획의 잦은 변경

국사 쪽으로 관련된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역사역사. 지금

은 완전 다르죠. 전 원래 문과예요. 작업치료학과. 재활치료학과. 1지망은 제가 작업치

료학과를 쓰고 2지망이 아마 미술치료 쪽이었는데..  대기 1번이었어요. 근데 어.. 이

게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참여자2)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막연해가지고 그냥 (참여자1)

한 우물만 파다가 인생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파놔야 될 것 같아

서. 그니까 한 개만 엄청나게 잘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러 개를 하는 게 좀 낫다

는 생각을 전 계속 했어요. 예전부터. 한 개만 파자는 생각은 거의 없었거든요. (참여

자5)

직업 조건과 신체적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불편함

나는 금방금방 직업을 요즘 사람은 직업 찾기 힘든디 나 같은 사람은 더 찾기 힘드니

까 한 번 들어가면 내가 나오지 않는 한 안 짤릴 수 있는 (참여자7)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하 약간 그런거 있죠. 약간.. 거의 손 쓸 수 있는 모든

거? 근데 자기가 할 수.. 일은 거의 다 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회복이 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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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서. 계속 또 운동하다가 안 하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참여자2)

5.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과 편견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리

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같이 갖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봤을 때, 몸을 

불편한 애로 구분되어 버릴 것 같은 마음과 자신의 다른 모습을 의식면서 일부러 밖을 

나가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 주면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활발했던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화하여 새

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이상의 내용을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고유의 나를 잃어버림’으로 범주

화했다.

a. 위축감과 초라함을 경험함

비장애대학생과 다름을 의식함

딱 보면 몸이 불편한 애 이렇게 구분되버릴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봐주면 좋겠지

만..? (참여자2)

초등학교 때 맨날 놀려댔어요. 야 반쪽이 하면서. 니 그냥 병원이나 가재 뭣하러 학교 

왔냐 이러고. 애들이 맨날 저만 구박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 맨날 이랬어요. 

나 잘 못 한 거 없는데. 뭐 조금만 떨어뜨려도 너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여

자6)

그래서 그니까 아니 그 걷는 모습이라던지 그런 게 달라요. 남들이랑. 그리고 남들이

랑 걸어갈 때 속도. 이동속도 같은 것도 남들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저는 한 한시간

정도 걸리니까 절반정도?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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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애인인데 이렇게 칭찬받아도 되나 막 이런.. 뭔가가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뭔

가가 좀 이상한 느낌도 들고.. (참여자6)

그 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다르구나. 그래서 막 그냥 밖에 잘 안 나갔거든요. 그냥 걔

들 많으면 그냥 안 가면 되고. 좀 옆으로 피해 다니고. 그냥 좀 애들 돌아다니는 시간 

되면 그냥 좀 집에 있고. (참여자7)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위축됨 

애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애들은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거예

요. (참여자1)

제가 불편해서 제가 몸이 이렇게 돼서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간관계 

대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거의 다 병원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참여자2)

무시 안 당하고 살 것 같긴한데.. 근데 몸이 이래가꼬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애들은 

요즘 다 날씬한 애들 좋아하는데, 저는 몸이 이래서 다 놀릴 것 같으니까 얼른 살을 

빼야죠.  애들이 다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5)

b. 고유의 나를 잃어버림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화함

약간. 네. 그런 거 있죠. 내성적여지고..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죠. 근데 약

간 사람 사귈 때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막 안녕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하.. 그렇게 해봤자 뭐.. 쟤 뭔 소리하지 이렇게 되는.. 옛날 같으면 두

루두루 다 친했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다치고 나니까는 이게 그

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2)



- 46 -

제가 여자한테 말을 전혀 못 걸어요.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

은 뒷담이 많아요. 그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수군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그냥 대놓고 말을 한단 말이예요. 아프냐 대놓고 물어보는데 여자들은 쑥덕

쑥덕쑥덕. 제가 말을 딱 걸면은 앞에서 말을 할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수군수군 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제가 싫어서 아예 말을 안 걸거든요. (참여자5)

성격도 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활발했는데, 알게 되면서 몸도 어른 

되면서 더 아파지고 하니까 많이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더 성격에 변한 것 같

아요.

(참여자8)

소극적으로 변화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떨어졌죠. (참여자2)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좀 그 때는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

고 거의 이제 소극적으로 변했죠. (참여자3)

성장 끝난 어른이 되고 이게 계속 심해지고 어른되면서 끝났으니까 그 때부터 더 밖에 

잘 못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아프면 바로 집에 가야되니까.. 더 

소극적으로 됐어요. 대학에 와서는 별로.. 대학교 친구들은 별로.. 집도 멀고 그러니까. 

친한 몇 명만 친해요. (참여자8)

6. 주변의‘다름’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여기고 필요보다 넘치는 남들의 과한 배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과 달리 ‘다름’에 대해 오지랖 넓게 신경쓰고 

쳐다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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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화장실을 같이 들어가 준다거나 쉬운 일만 하도록 한다는 등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보다 더 과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배려에 집착한다고 

표현하였으며 할 수 있는 일 조차도 시도도 못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언짢아하였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고 ‘너는 

못 할 것이다’라는 말로 초를 치는 모습들을 경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진로 선택

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으로 범주화했다.

a.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배려로 혼란스러움

타인의 시선이 불편함

외국은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기

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것저것 불편하고 막 이제 서럽다고 하죠. 그런 걸 느껴보

면서 (참여자2)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남들 시선이 예.. 좀 그래요 

(참여자5)

애들은 좀 뭐라 그럴까 시각장애인.. 저기 저희 과 애들이나 보면은 안 보이는 앤데 

애가 하겠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 느꼈어요. 사실. 애가 하겠어 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느낌이 조금씩 들었어요. (참여자10)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짜증남

특수 교육을 하기위해서 오는 애들 일텐데 장애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예.. 애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더라

고요. 생각했던 건 어느 정도라도 있겠지 그래도 애들이 생각하고 왔을텐데 그랬는데 

뭐 거의 전혀 없더라고요. (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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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기 뭐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안마에.. 사회 편견도 좀 많

고. (참여자3)

사람들은 배려에 집착함 

뭐할 때 애는 몸이 불편하니까는 거기서는 배련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번 씩 너무 배

려를 해줄때가 있더라고요. (참여자2)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남들.. 그니까 친한 친구들 까지도 저에 대

해서 잘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이나 저를 모르는 사람들

은 그니까 저를 배려한다는 차원 식으로 하는데, 씁.. 너무 그 집착을 한다할까? (참여

자5)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더 도와줘야 된다 라는 게 생각이 있으니까. (참

여자7)

할 수 있는 일을 시도도 못 하게 만듦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려고 하는데 약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거..? (참여자2)

근데 그 사람이 쟤는 이거 못 할 것이다 미리 결정을 해 놔 버려가지고 미리 다 손을 

써가지고 너는 이것.. 그니까 쉬운 일을 해라. 어른들은 다 손을 써 놨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많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대로 결정해가

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자주 있어요. 너무 자주 있어요. (참여자5)

그냥. 긍께 뭐 불편하면 뭐 앉아서 발표해도 돼. 이런 거나 그냥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긍께 날 처음 보는 교수들은 아 불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해도 된다고. (참여자7)

b. 진로 선택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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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시선을 보냄 

반대의 시선들.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그 나이 먹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우는 건.. 그만 두지 않겠냐..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오

히려 사범대 쪽이 좀 이게 모든 과정이 타이트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이런데는 

좀 더 여유있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뭐 50대도 하고 이

렇게 하는데. 사범대 쪽으로는 그게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어.. 그렇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과연 직장을 잡을 수 있을래냐.. (참

여자3)

수업 들어가도 뭐 운동부는 돌대가리네 뭐니 이런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걸 깨

야지, 내가 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했는데, (참여자1)

주변에서 초를 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니가 그걸 버틸 수 있겠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참여자

7)

왜 계속 그 말을 하는지. 계속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말하면 이해가 되거

든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건데. 가서 만약에 취직을 한다 해도 버티고 못 버티고는 제

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아빠가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결정할 일인데 왜 미리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초를 치는지.. (참여자5)

7.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어색해 하고 오티와 엠티를 

다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장애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제한점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들은 학과 동기들의 

행동을 보고 실망감을 느껴 기대를 져 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관계 형성이 어려워

서 공강시간을 혼자 버티면서 대학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과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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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는 조별 활동, 놀이, 여행, 이동 등 무엇을 하려든 간에 제약을 받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정을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였

다.

이상의 내용을 ‘대학생활 내 관계 부적응’,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제한

점’으로 범주화하였다.

a. 대학생활 내 관계 부적응

대학 동기들에 대한 실망감

뭐 지 살기 바쁘니까는 허허.. 그렇게 술 마시면서 뭐 뭐해먹고 사노 이 얘기 뿐이고 

그냥 뭐해먹고 사나가 이야기의 반이예요. 그러다가 술만 계속 마셔요. (참여자1)

사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동기니까. 근데 애들한테 실망

이 있다 보니까 애네들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싫었어요. 소한에 생각했던 게 있는

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실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씁.. 음.. 되게 사소한 건데, 시

각 장애인들은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조금은 보이지만 사람을 알아

보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큰 물체보고 피해 다니고 그럴 정도지 사람

을 알아보진 못 하는데, 먼저 인사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면 분명 목소리

는 내가 아는 애 같은데 그냥 지나가고 근데 나중에 뭐 아는 분한테 들었더니 너네 과 

애들은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참여자

10)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애들 막 모르는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인관계도 좀 확실히 사람들은 술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항상 뭘 해도 술로 끝나잖아요. 저도 뭐 좋아 좋은데 

몸이 못 따라주니까..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 먹죠. (참여자2)

우선 그래서 오티랑 엠티를 다 갔거든요. 친해져보려고. 근데 막.. 친해져요.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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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순간이니까 오티 엠티도 끝나고 몇 번 모임이 있고 계속 그

게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 그 간격동안 친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인사하는 친구는 있지 같이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 사이 한 몇 주 정도가 힘들었어

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블고 그랬었어요.. (참여자7)

b.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제한점

친구들과 모여서 뭘 하려면 무엇이든 제약을 받음

다 같이 모여서 뭘 해도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저 땜에 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최대

한 다 하는데 까지는 하는데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친구들도 다 같이 모였을 때 야 pc

방이나 갈까 했으면은 전 못 가죠. 그런 것도 있고. 노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런 것도 좀 있어요. (참여자2)

1학년 다닐 때 제일 처음에 저는 특수학교를 나와 가지고 일반 애들이랑 부딪칠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나랑 같은 아이들이랑만 다니다보니까 물론 걔네랑 다녀도 어려

움이 있는데, 지금 친구랑 다니면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걔는 그냥 막 할 수 있는 행동

들을 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생각해서 지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서.. (참여자7)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정을 설명해야 됨

지금은 좀 만나면은 좋긴 좋은데, 귀찮은 게 좀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또 제 사정

을 설명해야 되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되니까는 정말 귀찮

아요. (참여자2)

왜냐면 나는 느리고 이러니까 버스타기도 어렵고.. 또 사회대거든요. 그 언덕에서 내려 

올라면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버스 탈라면 버스 타는 것도 애들이 좀 도와 줘야되고 

이러다보니까 애들이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빠릿하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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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아예 모르니까 그런 게 어려웠고.. (참여자7)

8. 진로 준비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참여자들은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진로를 준비하

는 것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며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무기력감을 경험하였다. 이들

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서지 않고, 결정한 목표가 다시 엎어져 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는 수행에서의 불안감을 느끼

고 있었다. 또한, 진로를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자신감이 없어 소심해지기도 하였으며, 무기력감을 느끼며 

흥미를 느낄만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싫어지고 멍한 상태가 반복되어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사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겉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위축감을 느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

력감을 느낌’으로 범주화했다.

a.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낌

선택에 대한 불안함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목표가 없어졌다는 불안감에 막 방황한 시기가 길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니까 확실한 확고한 목표가 없어지니까는 다시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더라고

요. 내가 끝까지 가는데 이 목표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살아가야 되나 

그냥 이걸 해가지고 빨리 취업하는 게 나은지.. 그렇게.. 그런 게 좀 그래요. 그런 과

정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혼자

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막 고민도 많고 (참여자1)

 좀 옛날. 좀 바로 지르는? 그 때 그 때 다른데 이런 걸 할 때는 좀 연습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하는거거든요. 막 다쳤을 땐 살아야죠.. 어.. 이제 또 친구들은 취준생 아

니면은 취업했으니까 좀 확실히 생각하는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 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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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겠구나 하죠. (참여자2)

수행에 있어서의 불안함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공. 성공은 할 수 있는데, 할건데, 할 수 있는데가 아니라 할 

건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은 여기까지 가는 길이 내가.. 뭐..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나

한테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아있는 것 같고, 나이도 .. 뭐 얼마 안됐지만은, 나이도 점점 

차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이제 먼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차라리 짧은 길로 

몸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시작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안 나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면 될까? 그런 불안감. (참여자1)

구체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게 사무보조 정도? 있더라고요. (참여자2)

b. 겉모습과 성격으로 인해 진로를 준비하는데 위축감을 느낌

진로를 준비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됨

신체적 능력도 좀 많이 하락되고 자신감도 없고 아우.. 자신감 하락이죠.  아.. 저렇게 

힘든.. 공부하던 애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여자1)

있죠. 약간 자신감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 때는 군대 가면 다 그래요. 뭘 해

도 다 할 것 같고, 계속 하는 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치고 나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뭐래고 해야 되지?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참여자2)

그러고 그냥 집에서 눈도 이제 못 뜨니까 하루 종일 음악만 듣고 있고 그러고 멍하니 

있다 보니까 (참여자4)

겉모습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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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그니까 아니 그 걷는 모습이라던지 그런 게 달라요. 남들이랑. 그리고 남

들이랑 걸어갈 때 속도. 이동속도 같은 것도 남들 한 30분이면 갈 거리를 저는 한 한

시간정도 걸리니까 (참여자5)

막 얼굴에 대해서는 좀 소심해져가지고 옛날부터 얼굴이 아파 와서..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얼굴이 얼음 되가지고. 얼음 되버

려요. 갑자기 생각이. (참여자6)

c.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낌

도전하는 것이 싫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게 되면은 다 그랬어요. 확실히 사람은 그냥 다

치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2)

도전하는 게 싫었던 거죠. 약간. 그냥 편한게 좋죠 이제. 그냥 남들 간섭 덜 하고 안정

적이고 뭐 화가 하면은 뭐 어디 학교나 들어가거나 학원이나 차리면은 잘 되야 뭐 조

금 벌어먹고 겨우 벌어먹고 사는 건데 눈 안보이면은 그것도 없잖아요. (참여자4)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삼

그 당시에도 우울이 우울함이 큰 상태였어 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하루하루가 우울하게 살아갈 때라.. 그 때 학교 갔다가 일

도 갔다가 집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 오면 잠들고 안 오면 그냥 밤새고 

되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1)

갑자기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눈이 딱 안 보이고 딱 끝났으면 불편

함을 느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눈이 천천히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고 아프고 

그냥 끝났으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멍하니..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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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었어요. (참여자4)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있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되

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까. (참여자2)

나는 금방금방 직업을 요즘 사람은 직업 찾기 힘든디 나 같은 사람은 더 찾기 힘드니

까 (참여자7)

9. 다름에 대한 억울함

참여자들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를 통하여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

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들은 비장애대학생들과 똑같

이 공부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을 받으며 억울해 

하였고, 비장애학생들은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인데 자신

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느꼈다. 또한, 희망하고 싶

은 진로, 흥미로운 진로를 선택하지 못 하고 자신의 신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서러움과 억울함을 느꼈다.

이상의 내용을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서 억울함을 느낌’,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으로 범주화했다.

a. 비장애학생들과 비교해서 억울함을 느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뒤처짐

아, 나는 안돼. 나는 왜 안 돼지? 왜 쟤들은 저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저렇

게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도 나만 이렇게 뒤쳐질까? 라고 해야 되나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좀씩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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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그 잠깐 보고도 금방 할 수 있는 문젠데 저는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

요. 그런 거 되게 억울하고 (참여자10)

정보 접근에 오래 걸림

아 원래 옛날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는 똑같이 계속 하던 거라..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집에서 혼자 하다보니까 정보 같은 거에 좀 느리죠. 이제. 어디 학원

가 같은데 다니면은 학원에서 계속 뭐 알려 주고 알려 주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면은 그런 건 느린 편이

죠. (참여자4)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 몸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좋다보니까 정보력도 약하고.. (참여

자8)

정보접근이 큰 것 같아요. 공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애들은 잠깐 마우스 터치하고 

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되게 저희는 오래 걸리잖아요. 저 뿐만이 아니라 시

각장애인들이. 그런 것 억울하죠. (참여자10)

b.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함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하 (참여자2)

좀 나는 내가 하고싶은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짱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복지관은 또 없을까..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있다고는 해요. 근데 무슨 항상 교수님들이야 제자들의 꿈을 잃지 않게 하

기위해 말씀하시는거니까 막 확 와닿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회 복지사는 운

전도 잘 해야 되고. 막 짐 같은 것도 많이 날라야 되고. 진짜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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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데. 나는 운전도 못 하고 짐도 못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냥 클라이

언트랑 대화하고 진짜 작은. 작업하고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막상 복지관에서 나를 

쓴다 치면 그 월급에 비해 너무 적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7)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서러움 

그니까 아무래도.. 프로.. 이제 프로 가는게 이제.. 목표였는데,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농구했는데. 프로를 프로가 그냥 목표였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했는데.. 안 됐죠.. (참여자1)

이 속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다 되요.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게 더 흥분이 되는 거

죠. 그게 되게 웃긴 게 그럴 상황이 나오면은 저도 모르게 막 옛날부터 눈물이 막 나

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서러움? 약간 그런 거? 

(참여자2)

일단 눈이 한 쪽이 안 보이니까 짜그마한 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참여자4)

10.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지지를 통해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자식으로써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여 경제적으로 독

립하고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어 하였고, 어른스러운 동생들을 행동을 보고 동기

를 부여하고 무시당하지 않을 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라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시는 가족들의 모습과 내

가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주는 가족을 통하여 큰 힘을 얻었다.

이상의 내용을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줌’으로 

범주화했다.

a.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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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음

빨리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

나.. 부모님은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되고 잘해야지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있지 않으실까.. 

(참여자1)

부모님께서 다 일흔이 넘으셔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도움이 되어 드려야죠. (참여자3)

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고픔

제가 장남이다보니까는 조금.. 내가 좀 잘 되있어야지 탄탄하게 되어있어야지 동생들

을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참여자1)

동생이 이제 대학을 원래는 이제 중앙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쩌다보니까 해군사관학

교가 합격이 되가지고 그 쪽은 나라에서 전부 지원해주니까는 지 깐에는 부모님 위한

다고 저한테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애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길래 보면서 여유롭게 방황하고 있을 땐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진

로를 생각하게 됐는데, (참여자1)

b. 부모님이 큰 힘이 되어줌

부모님이 지지해주심

부모님도 지지해주시고 부모님은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많거든요.. (참여자1)

부모님이 잘 해줘 가지고. 그냥 다..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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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세요. (참여자8)

어머니 역시도 씁.. 타지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긴 하지만 절 믿는 편이시고. 아버지

는 좀 도전해보라는 말을 부딪쳐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는 편이라

서.. 일반 애들. 특수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거기 갇혀 산다고 생각하셔서 일반 애들 사

이에서도 뭐 해봐라 많이 하셨어요. 넌 요기서만 있었으니까 좀 모르는 게 많을 거다 

밖에서 다른 경험을 해봐라 부딪쳐봐라 라고 하셔서 (참여자10)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응원해줌

부모님도 나쁜 말 안 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어.. 힘들지만 걱정 많이 해주시고, 병원 갈 때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괜찮다라는 말 한 마디만 해주셔도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8)

저희 부친께서 괜찮은 사업아이템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게 있다. 그리고 

조력해주실 힘도 있으니까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참여자9)

부딪쳐보고 알아서 잘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주셔서 터치를 많이 안 하셨고 어머니 

역시도 씁.. 타지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시긴 하지만 절 믿는 편이시고. (참여자10)

11.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참여자들은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응원과 대학 생활 속에서 교수님들의 응원, 함께 해 

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과 같은 지지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창시절부터 자신

에게 잘 할 수 있다며 배려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세

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지받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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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왔던 친구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진 못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믿어주는 짧은 말을 통하여 힘을 얻고 있었고, 대학 생활 내의 친구들이 챙겨주거나 

도와주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응원해 줌’,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음’으로 범주화

했다.

a. 선생님들이 응원해 줌

교수님께서도 내게 신경을 많이 써주심 

인생상담처럼.. 교수님 그 담당 교수님도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

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죠. (참여자3)

교수님께서도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참여자8)

근데 거의 학교 다니면 돌고 돌거든요. 같은 선생님이. 그러다보니까 날 잘 알아요. 근

데 처음 보는 교수들은 뭐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줘서 다행이다 라는 둥 그

런 말을 하죠. 보통 애들한테는 안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7)

교수님이 절 많이 챙겨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참여자10)

선생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심

선생님들은 많이 응원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저 피아노 치는 거 아니까 그냥 음악실 

가가꼬 연습해도 선생님들은 뭐라 안하고 (참여자6)

선생님이 그래서 도우미라는 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동도우미랑 그냥 생활도우미랑 

신청하고 선생님이 이제 착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하고 분위기가 좋

았어요. 거기.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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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출신 선생님들은 다 지지해주시는 편이시죠. (참여자10)

b.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음

친구가 많이 챙겨줌 

친구들이 이제 생각보다 솔직히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되게 많이 챙겨주

는 것도 있었고.. 그냥 다 같이 있으면 노는 애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다친 거 말 좀 늦게 말했거든요. 그 때 이제 말 하니까는 다음날 바로 온 

애들도 있었고, (참여자2)

이동도우미는 막 본관 같은 거 다닐 때 느리다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럼 그 때 그 차가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동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 차 태워가지고 그러다보면 훨씬 수월하게 본관을 간다든 정문을 간

다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도우미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생활도우미는 거의 친

구를 많이 썼거든요. 항상 내옆에 붙어있을 수 잇는 친구들. 내가 버스 탈 때 조금 도

와줄 수 있는.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썼었어요. (참여자7)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고 밀어줌 

우선 친구들은 진짜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학교를 다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어.. 서로 그냥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믿어주고 밀어주는 스타일이거

든요. 잘해라. 그런 스타일이고. 하는 분야가 전공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하지만 뭐 열심히 해라 친구들은 그렇고. (참여자10)

막상 시작하면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하라고 해줘요. (참여자7)

12.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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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교사의 모습에서 모델링을 하여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나 매체에 소개되는 장애인들을 모습을 보며 희망을 고취하고 의지

를 다 잡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교사의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을 가르치는 멋있는 모습에 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특수학교 선생님

들을 보거나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장애를 딛고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모습에서 감명 

받아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TV나 SNS를 통해 장애인들이 

한계를 딛고 일어서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겠다와 같은 희망을 느끼

고 의지를 다 잡았다. 

이상의 내용을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성공사례를 통한 희망고취’로 범주

화했다.

a. 모델링을 통한 진로 선택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음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들이 딱 애들 가르칠 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같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고 막 그리고 이론 책 가르치면서 그것도 있고 (참여자6)

학창시절부터 복지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근데 학창시절에는 봉사라는 걸 한 번

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 보면서 아..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자라와가지고 복지라는 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참여자7)

어.. 저희 수학선생님이. 지금 제가 다른 학교에 계시긴 하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계속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니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중간에 안 보였던 

것처럼 아예 시력이 안 보이세요. 초3때부턴가.. 근데 그 분이 아예 안 보이시는데 수

학을 전공하셔서 수학 교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한테 수학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제가 보였을 때니까 아 난 보이는데도 수학이 힘든데 안 보이시는 분이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을 가르치네?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가 강하게 와서 (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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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싶음

저는 조금의 시력도 있지만, 교수님은 그래도 아예 안 뵈시거든요. 계속 아예 안 보이

셨던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인맥을 갖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됐을까 배우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아버지 같은 면이 또 있으세요. 좀 교수님들

의 권위적인 면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과 교수님 중에 권위적인 분도 많은데 그

런 면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 저희 교수님은 또 그런 면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좀 롤모델로 삼고 있죠. (참여자10)

b. 성공사례를 통한 희망고취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

방학 때 정말 평소에도 이야기 해보면은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막 확신. 자기는 이걸 할

거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생각 계속 해봐야 되나 할 수 있겠다. 저거 하면

서 이거하게 된 거죠. 저게 되면서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죠. 그러고 이거 하면서 더 생각하게 됐죠.(참여자2)

또 장애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기에.. 그러면 나도 헤헤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7)

아 내가 수학이든 수학이 아니든간에 나도 할 수가 있겠다 뭐가 됐든. 뭐든 전공해서 

교사를 하면 좋겠다. (참여자10)

영상을 통해 자극 받음

 세상에 이런 일이였나? 어떤 아줌마가 그거 보고 정말 좀 충격이 왔죠. 뭐가 팡 맞은 

듯한? 그 사람이 아줌마였는데 시작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

고 와요. 근데 보니까는 오른 한 쪽 다리가 없었어요. 한 쪽 팔도 없었나? 확실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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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은 안 나는데 한 쪽 다리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걸 보니까 너무 신

기한 거예요. 그니까 원래 좀 몸이 이렇게 되면 지레 겁먹고 시작을 못하는 게 있어

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하다고만 생각할거 아니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목표가 

그 해를 넘기기 전에 등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하는 

거예요. 그 목발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목발 맞나요? 목발이었나. 지팡이였나. 둘 중

에 하나예요. 그걸 들고 그냥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데. 거기서 좀 많이 느꼈죠.  내가 더 안 좋은 사람들도 저렇게 

다 도전하고 있는데 나도 좀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참여자2)

13.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유발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원을 바탕으로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이들은 두려워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 함을 알아차리고 자신과의 싸움, 의지를 다 잡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힘

들지만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괜찮

다’, ‘아프지 않다’ 등 자기격려를 통해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

했다. 

이상의 내용을 ‘마인드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달음’,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함’으로 범주화했다. 

a. 마인드 컨트롤의 중요성을 깨달음

두려워하지 않고자 함

아무래도 목표보다는 준비.. 그 때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촉박하긴 한데, 그때보

다 마음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빨

리 이제 목표가.. 목표를 정해야겠다 보다는 준비를 해야겠다. 목표를 정할 수 있게 준

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요. (참여자1)

그래서 처음에 잘 못 걸으면은 무서워서 밑에 보고 이렇게 겨우겨우 걷거든요. 뭐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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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근데 앞에를 봐야지 더 잘 걸어지거든요. 제가 좀 엎어질 거를 좀 두려워 하면

은 더 못 걸어진다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

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참여자2)

의지가 중요함을 깨달음

또 보면은 몸은 불편해도 잘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의지차이지 않

을까.. (참여자2)

제가 결국에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결국에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중

요하죠. 자기가 얼만큼 하겠다 그런 의지가 첫 번째죠. 음.. 문제라면 문제지만 음.. 과

정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하는 거니까.. (참여자9)

b. 자기대화를 통해 이겨내고자 함

모두가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가끔 아픈데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때만 가끔 그래요. 음.. 그냥 뭐 아프

지 않다 그런 식으로. 괜찮다.. 혼자서.. 안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8)

천천히 하고. 천천히 그 바로 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주의예

요. 아무래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애들처럼 빨리는 못 할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참여자10)

힘든 거 따지면 이것저것 다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다 겪는 과정이라

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무난하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여자3)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짐

제 성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취직도 못 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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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 들죠. (참여자5)

애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포기하게 되면서 뭐 애네들하고는 뭐 가까워지기도 힘들 

것 같고 좀 혼자 이겨내야 할 것 같다. 애들하고 도우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만 애들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테니까 나 혼자 이겨내려면 시

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여자10)

14.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 유발

참여자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는 외적 동기가 향상되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잘 하지 못 할 것이라는 

타인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로 준비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타인에 

대한 기대로 너무 의존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자신이 해야 될 때 하지 못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도움 없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음’으로 범주화했다. 

a.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더 열심히 하게 됨

타인의 편견으로 오기가 생김 

그러니까는 그걸 깨야지, 내가 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1)

한심해 보일까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여자8)

 오기 생겼죠. 어.. 사실 집중 못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집중하게 되면서는 어.. 너네

가 어 내 밑에 있어봐라 한 번. 내 밑에 깔려보는 기분이 어떤건지 느끼게 해주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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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여자10)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더 열심히 하고자 함

얼굴이 아프니까 애들이랑 친하게 못 지내니까 음악이라도 재밌게 하자 해서 피아노만 

계속 쳤어요. (참여자6)

애들하고 도우면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테니까 나 혼자 이겨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배워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됬고. (참여자10)

b.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음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음 

원래 사람은 믿으면 안돼요. 너무 믿어버리면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되봐요. 쥐

어 뜯기죠. 저도 저만의 살길을 생각하고 있어야죠. (참여자2)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어요. 계속 애들이 바뀌겠지. 지금은 1학년이니까 그

래. 2학년 땐 바뀌겠지. 이런 희망이 있었고. 그러다가 기대감 이런 걸 포기하게 되면

서 혼자 스스로 하기로 했죠. (참여자1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함

제가 u대회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식음료 물자관리에 인력관리까지 다했었

거든요 제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했었는데.. 그 식음료 관리하는 거는.. 그

거는.. 그 좀 나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1600명 꺼 분량을 날라야 되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서 손수레.. 그 수레가 있어요. 들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

고 그냥 수레에 싣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

는. 그냥 앉아서 사무일 봐라.. 그 그런 거 전혀 안 시켜주길래 저는 그런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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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서 지원한건데 (참여자5)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다 

우리 알아서 해요. (참여자7)

15.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되고, 군과 관련하여 

배려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장애특별전형 제도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에 

대해서 구분 모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특별전형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걱

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남자 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를 

면제 받게 되면서 비장애학생들보다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2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2년 더 먼저 할 수 있기도 하며,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군 관련 배려를 받음’으로 범주화했

다.

a. 장애특별전형을 알게 됨

장애특별전형 제도를 알게 됨

 나라에서 주는.. 핸드폰 요금제 할인이나, 공무원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장애

인들만 따로 시험을 봐요. 따로 거기서 뽑는데 뭐 요새 몇 백대 일? 이정도 한다는데 

그거 한 10분의 1정도 사람이 그런 거.. (참여자4)

제가 또 시각장애니까 그 이번에 특수교육 대상자 따로하는 임용고시가 이번에 생겨가

지고 그걸로 시험봐가지고 들어가려고.. (참여자6)

시험에서 저희는 구분모집해가지고 뽑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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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참여자8)

장애특별전형으로 걱정이 덜 됨

어.. 그게 있어요. 국가유공자 되면은 뭐지? 기능직 공무원? 그거는 일단 좋은 게 특

채거든요. 그래서 바로 면접만 보면 되요. (참여자2)

티오가 일반인 90% 장애인은 10%정도인데, 일반 학생들은 경쟁률이 10:1정도 나오는

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미달이 나와서 최저 점수만 넘으면 거의 합격이 되는 것 같

아요. (참여자8)

b. 군 관련 배려를 받음

군대 면제로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음

학교 생활 하면서는 뭐 일단 일상생활에서는 군대면제. 정말 큰 거예요. 행복해요. 아

니고 저는 그.. 군대를 갔다 와.. sns같은 곳 보면 군대를 갔다 와도 욕을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 있다는 게.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

다는 것. (참여자5)

와 닿는 게 군대를 안 가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애들보다는 늦게 하더라도 천천히 가

는 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그냥 해라. (참여자10)

군 복무가 도움이 됨

저는 군복무로 이제 방위로 아동센터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2년간 애들 가르치면

서 이제 가르치는 거에 흥미가 있고 좋다는 걸 그 때 알았어요. (참여자8)

16. 스스로 애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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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자기 자신

을 이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진로를 준비해 나아갈 

때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터득하였고 신체적인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기, 타자치기, 웃는 얼굴 등을 연습하였고 점자 자료가 필요

할 때에는 기관에 찾아가 점자 파일로 변환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

각적 자료를 칮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운동과 재활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한,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 위해서 걱정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해

보고자 하였으며, 강의실을 혼자 찾아가 보는 등 스스로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으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법을 터득하기’,‘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

쓰기’,‘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로 범주화했다.

a. 자기이해를 통한 학습법 터득하기

자신을 이해하기

접촉을 하면 또 술 먹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초심이 자꾸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아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회의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진짜 저 사람들 말 듣

고 안정적으로 하고 그런 게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시간은 가게 되있

더라구요. 시간은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틀리구나. 

그런거죠 이제. 그 주변 술먹자하는 사람은 가급적으로 좀 많이 피하구요. (참여자3)

그 전에 내가 왜 의사소통하는데 왜 힘들었지? 라는 부분을 잘 몰랐어요. 제 청력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으니까. 그 때 아 그래서 내가 여러 명 있을 때 의사소통하는데 

힘들었고, 좀 시끄러운 소리도 주위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 때 알게 됐

죠. (참여자9)

그냥 음악으로. 제가 뭐 우울하면 음악으로 막 정화하고 막 이래요. 저 mp3에서 다 

노래가 아니라 클래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래식 듣고.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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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학습하기

그래도 꾸준히 듣고 계속 이제 자기암시로 아 재밌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그

래도 기억이 연쇄적으로 더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3)

시각자료. 맞아요. 막 그림 그려진. 그런 책으로 보는 거죠. (참여자6)

b.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그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뭘 했어요. 제가 막 말을 하

면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갑자기 저한테 오늘 뭐했는지 정리해서 말해

봐 하면은 그 때부터 꼬이고 그런..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해야죠. (참여자2)

사실 배울 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연습하죠. (참여자4)

일단 웃는 걸 많이 연습했는데, 원래 많이 웃긴 웃는데 제가 다른 사람 보면 무표정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웃는 연습 많이 했어요. 또 연습실 음악실을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저는 음악 하니까 그냥 음악실 대여하게 해줬어요. (참여자6)

근데 컴퓨터는 저 초등학교 땐가 보급이 되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작업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ebs 영상 보는 게 다반수가 끝이니까 근데 어릴 때 막 

컴퓨터반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그 때 타자연습 엄청 시키고 (참여자7)

필요한 자료 찾아보기

점자책으로 보죠. 점자책으로도 소리로 듣기도 하니까 점자자료를 찾죠.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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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자료는 우선 조금 늦긴 하지만 의뢰를 하면은 점자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로 변환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요. 개강하고 1~2주 넘게 뒤에 받을 수 있지

만, 그래도 그런 지원이 있고, 저희 과 교수님들이나 제가 교수님들 통해서 알게 된 

다른 과 교수님들 통해서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구

요. 파일로. 수업 따라가는 것도 필기하는 부분을 교수님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구할 

수도 있구요. (참여자10)

운동과 재활에 힘쓰기

재활 운동을 하면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서 운동을 시켜주거든요. 거기 선

생님이.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다니고 오래 되서 이제 자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배웠죠. 어떤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

제 그게 근력이 많이 있어야 되요. 이게 한 쪽으로 안 쭈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운동을 헬스장 가서 했죠. 제가 작년에 다녔던 헬스장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센터에 

있는. 재활 센터에. 그래서 거기 누구야 트레이너도 한 명은 아예 휠체어 타고 다녔었

거든요.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 쪽이 많이 부족한데 어떤 걸 운동하는 

게 좋다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 때는 엄청 좋아졌어요. 근력이 생기니까 확실히.. (참

여자2)

때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극복하고 있어요. 운동하니까 괜찮아졌어요. 

방학 때. (참여자8)

c.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보기

서울에서 멀리 학교를 왔죠. (참여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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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계속 특수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떠나면 내가 부모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한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겠

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간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어.. 이제 

학교 근처. 집 근처에서 그냥 다닐까. 아니면은 가까운 데에 다니면 좀 덜 힘들지 않

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멀리 간다 하더라도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런 거? 생각했었죠. 그래도 많이 멀리 왔죠. 강원도 춘천에서 왔으니까. (참여자10)

학교생활 스스로하기

그냥 과실에 앉아있었어요. 과실에 있으면 1학년 애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 나랑 아는 애들 오면 같이 이야기 좀 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안 있을 수도 있으

니까 혼자 있는게 싫어가꼬 과실에서 애들 하는 말 그냥 듣고 있어요. 계속. 뭔 이야

기 한 갑다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하는구나 듣고 그러다 시간되면 애들 따라서 또 

강의실 들어가고. (참여자7)

강의실 찾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외우는 거 다 생각해봤는데, 강의 실 너

무 많다보니까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어.. 그래서 생각한 게 핸드폰에 카메라로 대충 

그 강의실번호가 있을 법 한 자리를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몇 호구나. 그러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규칙이 있더라고요. 가로 세로 이렇게 있을 때, 

제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앞에 1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2가 들어가고 그런 규칙을 

찾아서 강의실 위치를 찾는다던지. 뭐 그런 거. (참여자10)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

나중에는 제가 먼저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자꾸 해주니까 병원에서는 제

가 말하고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데 (참여자2)

아아 괜찮아요 하면서 나가죠. 괜찮은께. 휠체어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도서관 문

앞으로. 저를 태워가지고 밀어서 센터에 보내주고. 화장실 간다니까 또 화장실까지 밀

어주는거예요. 아 저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혼자 갔다 오니까 아 그러시냐고.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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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참여자들은 관계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학원 다니기, 아르바

이트,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비장애학생들과 관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이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등·하교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친구를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로 지정하여 학업에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을 ‘참여하여 관계하기’,‘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로 범주화했다. 

a. 참여하여 관계하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뭐 일반 애들 사이에 학원도 다녀보기도 하고 뭐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또 운동을 좋아

해서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애들 뭐라 그래야 되지 애들이 차별하고 그런 건 없잖아

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참여자10)

그 오티 오빠가 봉사 동아리이거든요. 저희 대학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

꼬 이제 그 친구들이랑 친해졌죠. 같은 동아리 친구들. 그러다보면서 점점 학교생활도 

익숙해지고 같이 조별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작업 하면서 막 제가 그렇다고 막 빼는 성

격은 아니거든요. 할라면 해야재. 이래가지고 점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

자7)

1학년 때는 제가 대표도 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

8)

자신의 힘든 부분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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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중에 말했죠. 불편하다고. 그러면 아 형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참여자2)

동아리에서도 보고 수업시간에도 보니까 더 자주 보면서 할 이야기도 통하고 더 친해

질 수 있고 또 봉사 동아리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착해서 힘든 부분 말하면 다들 잘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참여자7)

b.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 

그러면서 또 대학에 가고 싶죠. 가고는 싶은데 그 때 당시 가정환경도 그렇고. 또 대

학교를 왔다 갔다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학을 안 갈까 생각을 했

는데, 활동보조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

에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7)

이동도우미와 생활도우미 이용하기

원래 저도 이렇게 막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거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어.. 말이 이제 대화는 되는데 잘 되는데.. 요약해서 

제 의견을 전달? 해주는 쉽게 말해서 발표 같은 것. 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도와줘요. (참여자3)

선생님이 그래서 도우미라는 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동도우미랑 그냥 생활도우미랑 

신청하고 선생님이 이제 착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라하고 분위기가 좋

았어요. 거기. 이동도우미는 막 본관 같은 거 다닐 때 느리다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때 그 차가 있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차 태워가지고 그러다보면 훨씬 수월하게 본관을 

간다든 정문을 간다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도우미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생활

도우미는 거의 친구를 많이 썼거든요. 항상 내 옆에 붙어있을 수 있는 친구들. 내가 

버스 탈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넘어질 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썼었어요.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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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로 정보 수집하기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친구, 선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통해 진로 정보를 얻기

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으며, 실무에 있는 강사를 통해서 최근 진로 정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새겨들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검

색하여 확인하였고, 뉴스를 통하여 최근 이슈되는 키워드를 검색하였으며, TV에서 나

오는 의학 정보들을 챙겨보며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범주화했다.  

a.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 공유하기

동료들로부터 정보를 얻음

그래서 여자 친구도.. 같이 학원 같은 것도 다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혼자 뭐라도 

대학원도 체육과에서 대학원 간 형들 만나 보고, 그 쪽으로도 알아보고 또 다른 쪽으

로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취업 됐다는 사람들도 뭔가 다시 가봐서 알아 

보고 (참여자1)

주변 동료들이라던지 그런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사회에서 지내던 주변 

분들한테도 상황 같은 것도 얘기 듣기도 하고 그런 편이죠 뭐. (참여자3)

선배들도 계실거고요. 먼저 저보다 이쪽으로 가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절 많이 챙

겨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많이는 없지

만 선배님이나 이쪽 학교에 그래도 그나마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몇몇한테 

정보를 듣죠. (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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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통해 정보를 얻음

그런 건 실무에 있는 사람한테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강사가 그 쪽으로 한번 

씩 이야기를 해요. 좀 미래 이야기. 이런 기술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참여자2)

인강하다보면은 공무원 인강 보통 메가스터디 이런 것도 그러지만 실강을 그대로 찍어

서 올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이 주변 학생들한테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

고 보통 학원에서도 보통 그렇게 듣잖아요. 그런 거 듣는 식으로 많이 하죠. (참여자4)

b. 매체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인터넷에서 진로정보를 검색하기

뭐 시험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짜야 될지. 몇 월 달 몇 월 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

작해서 어디가 어떤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고 언제가 시험 어렵게 나왔고 어떤 문제

가 출제가 됐고 그런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 보통. 그니까 도움이 되죠. (참여

자1)

제가 직접. 구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카페 임용고시 그런 카페들. 과학교육학과 카페

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뭐 그냥 시험문제. 경향성이나 경쟁률 합격점수 그런 

것 많이 얻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참여자8)

TV를 통해 정보 챙겨보기 

그냥 뉴스 같은 데 봐서 한번 씩 이슈가 되잖아요. 아무튼 한번 씩 예전 같은 경우라

면은 나주 한전. 나주 한전이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진흥원? 인터넷진흥원에서 최근인

가? 한 두 달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인터넷 진흥원이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게 나주에 내

려온대요. 이런 기사가 뜨면 그 때 찾아보는 거죠.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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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니까 방송 같은 데.. 뭐.. 뭐야? 그거 뭐죠? 천기누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음식.. 그런 것도 이제 우연치 않게 채널 돌리다보면 조금씩 봐요. 봤다가 활용한지 나

중에 그 저기 뭐야 이제 제가 교단 서거나 의학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거가 있어서 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참

여자3)

19. 진로 달성을 위한 체험하기

참여자들은 학창시절 제한되어 있던 진로 체험을 대학에 와서 경험하였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다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자원 봉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를 받

는 것이 주업무인 구청에서 국가근로를 하여 자신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경험해 

갔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적

극적으로 변화하여 고유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갔으며, 보람을 느꼈다.

이상의 내용을 ‘여러 가지 활동에 부딪쳐보기’, ‘체험을 통해 변화하기’로 범주

화했다.

a. 여러 가지 활동에 부딪쳐보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 

엄청 그러고 제가 아르바이트했던 기간 때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편의점에서 오래했거든요. 방학 때마

다. 운동하면서도 같은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 때도 많은 경

험이 됐어요. (참여자8)

국가 근로로.. 두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냥 저는 알바생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막 어려

운건 안 시키고 했는데, 그냥 직원들 하는 거 보면 항상 컴퓨터 작업만 하고 전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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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내가 공부 좀 더 조금만 열심히 하고 공무원 되가꼬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7)

자원봉사하기 

막 봉사도 많이 다녀보고 확실히 봉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로 택하니까 어려

움은 없거든요. (참여자7)

복지사 선생님 대신 아이들과 같이 하루 종일 방학 때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들 책

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저같이 몸 아픈 학생은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하면서 보람찼죠. 특히 그 아픈 장애 학생들 지적 장애학생들도 지체

장애학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많이 도움을 줬었어요. 2년 동안. 그 헤어질 때는 좀 많

이 아쉬웠어요. 가끔 방학 때 서울에 있을 때 찾아보고 해요. 교육 봉사할 때도 그 때

는 이제 아동센터 때는 초등학생들만 다뤘는데 교육봉사 60시간 할 때는 고등학생들 

다뤘는데 (참여자8)

할 수 있는 일 경험해보기

근데 제가 구청에서 알바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자리에 앉아서만 일을 하더라

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편한 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내

원. 114 같은 건.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일 하는 곳에서도 그

렇게 차별감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공간들이니까 (참여자7)

b. 체험을 통해 변화하기

여러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그랬는데 그게 또 이제 일본을 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적극적인 것. 많이 변한 것 같

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그 시선이라던지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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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돈도 많이 벌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저한테 행패부리는 손님도 많이 경험해보

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

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장

님도 저한테 신뢰를 쌓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시고. 노력하니까 결과로도 보이고. 신

뢰도 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8)

장애아동을 가르치며 보람 느끼기

장애아동을 가르친 건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면서 보람찼죠. (참여자8)

20.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함

참여자들은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수용하고 직업의 한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들

은 비장애학생들과의 차이점을 인정해 나가면서 억울함을 거둬들이게 되었고, 그럼으

로써 편안함과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으며, 억울하더라도 자신

에게는 직업의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방법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장애인으로서의 직업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범주화했다.

a.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함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

병원에 있을 땐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좀 그

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아 내가.. 인정을 해야지 좀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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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들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걔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걔들도 나같이 생활을 했으면 달랐을텐데. 걔들 생활이랑 내 생활이랑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7)

편안함과 나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

인정하면 좀 편하죠. 그냥 마음이 좀 편하죠. 아. 그렇죠. 여유 있어요. (참여자2)

지금의 나의 모습을 아끼고 먼저는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 현실의 모습을. 

이상향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비록 너무나도 많

이 무너진 신념이라던지 많은 것들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으켜 나가야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참여자9)

b. 장애인으로서 직업적 한계를 인정함

억울하더라도 직업의 한계성을 인정함 

억울해도.. 못하니까.. 내가 억울해도 그래 이걸 이겨내서 하면 된다 이게 안 되죠. 솔

직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가 조금 더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아이씨 억울한 거 그까이꺼 집어 치어도 할 수 있는데, 직업 자

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은 직업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참여자7)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여자2)

어차피 여건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참여자3)

다른 대안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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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다

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어..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어.. 

뭐가 있을까요? 하.. 어.. 젓가락도 예를 들어 젓가락도 인정하면서 된 것 같아요. 왜

냐면은 젓가락은 꼭 오른손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같아요. (참여자2)

한 가지 방법만 파 가지고 안 되면은 제가  다른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빨리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요. (참여자5)

과거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음 

그것보다는 그냥 단기 기억상실이란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내가 뭘 원했었고 그랬

던 것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뭐 보통 사람들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정신없다 그러

잖아요. 진짜로 그냥 정신없이 멍하니 있다 오니까 이 전에 내가 뭐 했던 것에 대해서 

뭐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글고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자4)

그리고 그걸 못 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자연.. 삶의 과정

에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그니까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어.. 그래도 지금 지내보면 선택은 잘 했구나.. 어.. 더디

게 가는 것 같아도 선택은 잘 했구나 그럼으로써 다양한 경험도 해 봤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참여자3)

21.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참여자들은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

과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신체적

인 난관에 부딪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한 번 들어

가면 잘리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창시절의 선생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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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으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 까지도 알려주고 싶어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음’,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

택하고 싶음’으로 범주화했다. 

a.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막 뭐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일단은 신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

고. 어.. 그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렇죠. (참여자2)

내가 내 몸이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참여자7)

선생님이 되면 무시 당하고 살 것 같진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6)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함 

단지 계속적으로 나한테 꾸준히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것. 그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뭐 오늘 이쪽에서 일하다가 내일 이쪽에서 일하든 어쨌든 

돈은 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안 짤리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

는. 뭔 일하는 거는 그다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4)

그 직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사무직이라면은 더 이상은 바랄 게 없어요. (참여자5)

안정적인 것. 피아노 학원을 만일에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애들 많이 없으면 진자 힘

들 것 같고. 또 학부모들한테 너무 고개 숙이면서 해야 되고 그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도 안정적이어야 퇴직할 때가지 그래도 

40년 동안은 남았으니까 안정적이게 다니자 해서..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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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저도. 그래도 한 번 되면 사고만 안 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시간도 방학도 있고 하니까 자기 시간도 갖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갖고 있었고. (참여자10)

b.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싶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아.. 제가 갖고 있

는 뭐든 기술이나 역량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교육 일선에.. 일선에서 이제 어.. 후진

양성을 위해서 힘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

회복지계열에서 사회복지 쪽에서도 종사를 했는데, 거.. 우리나라에서 현실 여건 상 사

회복지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어.. 변화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네.. 뭐 변화가 저 

혼자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참여자3)

그니까 거의 우리랑 관련 있는 곳을 가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참여자7)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건 내가 생각보

다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걸 가르쳐야하니까 그렇게 결정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것. 

(참여자10)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짐

어..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

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수업을 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부

족한 게 많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 서비스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에 애들을 받

아들여놓고 교재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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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싶고. (참여자10)

그니까 이제 뭐 교단에 서는 거? 그리고 맹학교에서 교단에 서서 좀 역량을 펼치고 

싶다. 그리고 좀 다양한 그.. 뭐 이제 사회 활동적인 면에서도 조금 그 동안 봐왔던 부

분들을 예.. 좀 이제 학..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라던지 아니면 어.. 대학 

다니면서 저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역량

을 펼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참여자3)

22. 학업과 재활에서 성공경험을 이룸

참여자들은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

에 대해서 비장애학생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실력을 인정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학

업적인 성취로 성적에서 비장애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이뤘다. 또한, 병원에서 말해줬던 상황과는 달리 재활과 관련하여 신체적

으로 훨씬 호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 경험을 함’, ‘재활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으로 범주화했다. 

a. 학업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친구들이 실력을 인정해 줌

그니까 일반 사회복지하면서도 그 때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까 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점점 이제 거.. 다른 자리도 자꾸 옮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팀장 자리에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일간에 관리를 좀 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참여자3)

애들도 그냥 저 음악하는 거 아니까 잘 해주고. 애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랬던 것 같아

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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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잘 나옴

딱히 근데 공부는 일반 학생들이랑 뒤지지 않고, 오히려 일반 학생들보다 더 잘하니까 

(참여자8)

실제로 그래서 상위 몇 명은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에 할 수 없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

거든요. 그런 거에 이름은 안 써 있더라도 학번 써 있으면 웬만하면 학번 누군지 다 

아니까. 몇 명 없어서. 제 학번이 있으면 딱 저도 자랑스럽고 애들도 제 밑에 있는 애

들이 보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느끼고 그러죠. (참여자10)

b. 재활과 관련하여 성공경험을 함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됨

처음에는 저.. 원래는 저 뭐 어디야? 병원에서 장애 1급에 아예 못 움직일 거라고 했

대요. 말도 못하고... 근데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포기.. 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하다

가 안 하게 된 거는 젓가락질? 오른쪽 손으로. 처음에 왼손으로 했거든요. 왼손으로 

하면 오른손을 아예 안 쓸까봐. 계속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왼손으로 한 것도 있고. 

(참여자2)

자신감을 키워주고, 체력도 많이 향상되는 것 같고요. 제가 잔병도 많은데 면역력을 

키워줘서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8)

23.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참여자들은 직업 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덜 하여 빠른 진로 결정으로 여유로움을 

느꼈다. 이들은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다른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파는 모습을 보였으며, 명확한 진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생겼으며, 비장

애대학생들과 달리 부모님과의 진로 결정 마찰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직업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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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함으로써 준비 또한 빨라지면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꼈으며 집중적인 진로 준

비를 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직업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이 덜 

함’으로 범주화했다. 

a.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빠른 결정으로 여유로움

아직 시간은 많고. 아직 그리고 일찍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유로운 것 같아요. 

(참여자8)

또 최근엔 한국사.. 시험이.. 뭐 한국사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여자2)

b. 직업선택에 대한 내적갈등이 덜 함

신경 쓰지 않고 한 우물만 팜

뭐 결국에는 마지막 과정은 임용고시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참여자8)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아 준비가 되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만약..은 없

죠. 그런 의미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여자3)

그냥 당장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만 보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거 

옆에 뭐 한다고 문자와도 그냥.. 공부하니라 이 공부해야지 당장 이 공부를 해야지 졸

업하자마자 최소한 취업을 해 볼라고 노력은 할텐데 다른 거 하다보면 이거 못 할 수

도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신경쓰고 있으니까 정보는 딱히 신경 안 써요. (참여자4)

확고한 신념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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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도 많이 쌓고 하다보니까 미래나 그런 거에 확고하게 이제 신념이 생긴 것 같아

요. 친구들보다는 제가 공부에 관심이 조금 더 많고 진로도 명확하다보니까는 하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여자8)

24.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

참여자들은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였

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비장애대학생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수용

하여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비장애

대학생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진로를 준비 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비장

애대학생들의 배려로 장애특별전형으로 구분모집이 되는 것이라고 고마워하면서도 미

안해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친구들을 이해하며 잘 지냄’,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으로 범주화했다. 

a. 친구들을 이해하여 잘 지냄

나와 다른 환경의 비장애친구들을 이해함 

걔들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보니까 걔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걔들도 나같이 생활을 했으면 달랐을텐데. 걔들 생활이랑 내 생활이랑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7)

일반 학생들은 저랑 다르게 살아 왔으니까 학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

한 걸 수도 있어요.. (참여자10)

비장애대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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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편해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냈어요.  정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참여자5)

대학교 친구들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얌전히 해야 되는데 택도 없었어요. 똑같이 되더

라고요. (참여자7)

 b.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움

그런 일반 학생들이 배려를 해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리도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배려를 안 해줬으면 제가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니

까 그런 부분에서 고맙죠. (참여자8)

감사하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상이니까 오히려 더 도와

주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더 감사드리죠. (참여자7)

친구들에게 미안함

사회에서는 이제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제가 잡아먹어 

버릴까봐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배려해주면 아 그래 하죠. (참여자3)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선은. 임용고시가. 걱정을 많

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 학생들한테 그 부분

에서 미안한 그런 게 있어요. (참여자8)

내가 가가지고 막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빠릿빠

릿하게 해야지 애들도 빨리 놀고 빨리 치우고 자고 할텐데 나 때문에 또 늦어지면 힘

들지 않을까 (참여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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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코딩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의 구조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를 밝혀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다음에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

적 조건, 중심현상,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관련성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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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조건

•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 

중심현상

• 진로 준비에 대한 무

력감

• 다름에 대한 억울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 스스로 애써보기

•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 진로 정보 수집하기

• 진로달성을 위한 체험하기

결과

•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 정

체감을 형성함

•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을 이룸

•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

맥락적 조건

•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

회  제한

•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

선과 회의적인 반응

• 친밀한 관계형성에 형성

의 어려움

중재적 조건

•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

의지를 다짐

•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

동기 유발

•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 유발

•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

그림 1.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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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

다(Strauss & Corbin, 1988).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이 ‘진로 준비에 대한 무력감’, ‘다름

에 대한 억울함’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자

들이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장애 판정을 받고 수용하지 못 하고 신체적인 어려움

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해 나가기에 힘들어하는 것과 비장애학생들을 보며 의욕을 상실

함으로써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과적 조건

으로  배치하였다.

b.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가’를 나타내주는 중심현상은 ‘진로 준비에 대한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

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과 위축

감을 느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라는 환경이 장애학생들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장애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억울함을 느낌으로써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심현상으로 배치하였다. 

c.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

황으로 작용/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진로선택 및 체험의 기회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선과 회의적인 반응’,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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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간섭

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경험하고 진로 선택 및 체험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에게 쏟

아내는 시선과 편견, 대학생활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어려움에 따라 진로에 대

해 고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진로 준비를 

할 때 느끼는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습과 노력을 하는데 이러

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맥락적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d.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Strauss & 

Corbin), 본 연구에서는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보

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유발’, ‘편견을 깨

고자 하는 외적동기 유발’, ‘사회적 배려를 알게 됨’이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 준비와 관련하여 힘들어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

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지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례 혹은 롤모델을 통해 배우는 것, 동기를 향상시키고 사

회적 배려를 알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서 이를 중재적 조건으로 배

치하였다. 

e.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을 통하여 도

움받기’, ‘진로정보 수집하기’, ‘진로 달성을 위한 체험하기’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에

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며 비장애학생들보다 배로 노력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애쓰기도 하고 언제까지나 도움을 청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학교 활

동에 참여하고 표현함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체험의 기회가 적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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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탐색하면서 해 볼 수 있는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탐색하

여 변화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배치

하였다. 

f. 결과

결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정체

감을 형성함’,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을 이룸’, ‘집

중적인 준비로 여유로움’,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장애를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가치기준을 형성하기도 하고 비장애대학생들 못 지 않게 학업에 대한 성공경

험을 이루었다. 또한 내적갈등과 외적갈등을 덜 하게 되어 진로를 선택한 이후 집중적

으로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비장애학생들을 보며 

억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결과

로 배치하였다. 

2. 과정분석

장애대학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로준비과정은 의식혼란단계, 동기활성화단계, 

행동화단계, 수용확장단계, 집중몰입단계로 나타났다. 의식혼란단계는 참여자들이 대학

에 들어와 진로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장애를 계속하여 의식함으로 인해서 진로 

준비에 집중하지 못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학업을 지속하

거나 관계를 맺는데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장애를 걸림돌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의 낙인과 편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진로 준비에 대해 불안함과 무기력감, 억울함을 느끼지만 동기

활성화 단계에서 자신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친구, 교

사의 지지를 통해 진로 실현의지를 다지곤 한다. 또한, 스스로조차도 부정적으로 자신

을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자기 대화를 통해 격려하거나 편견을 깨고자 하는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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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자신과의 싸움임을 인식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잡는다. 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르바이트, 자원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진로 경험

을 체험하기도 하고, 비장애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표현하며 도움을 받아야하는 부분에는 도와 달라고 요청하

는 행동화 단계에 이른다. 그 결과로 참여자들은 수용확장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때 

비장애학생들과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장애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직업 선택에 있어

서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때, 참여자들은 비장애학생들에게 억울함을 느끼던 모습에서 벗어나 비장애대학생

들과 자신들의 환경이 달랐음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을 넘어서서 비장애학생들에게 미

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집중몰입

단계로 나아가 진로에 관련한 빠른 결정을 통해 집중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여유로움을 느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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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C.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

고 정교화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1. 핵심범주 :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핵심범주는 이 연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자주 나타나며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범주들을 연결하

는 논리적인 연결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이는 분

석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은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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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story line)은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관련성

을 확인하여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으로 서술적이고 분석적으

로 표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핵심범주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경험을 해석

적으로 이해하여, 그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하는 본 

연구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부상, 사고, 병으로 후천적으로 장

애 판정을 받았든 ‘대학’이라는 환경에 입문하게 되면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과 진로

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

학에서는 조별 활동이나 스터디 모임이 많은데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

과 모여서 공부하는 것과 교수님의 강의 속도나 필기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으

며 점자 자료가 부족해서 교재를 점자 파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해놓고 몇 주가 지나서야 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비장애대학생들이 마우스

만 클릭하면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모습이나 점자 노트북으로 필기를 한다고 해도 비

장애대학생들의 필기 속도는 따라가지 못 한다거나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는 친구들

을 보며 ‘저 친구들도 떨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와 같이 시도하기 전부터 기

가 죽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을 포기하거나 휴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기가 되어  진로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기력

감을 느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

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선택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겉모습에 대해서 자신

감이 없어지고 위축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였으며, 장애로 인하여 도전하는 것이 

싫어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기도 하였다. 또

한, 비장애대학생들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과 하고 

싶은 걸 하지 못 하는 상황과 마음처럼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러움에 대

해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냐에 따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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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또는 고유의 나를 잃

어버렸다고 생각할수록 진로를 준비하는 데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느끼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스스로가 부여하는 장애에 대한 의식과 주변에서 부여하는 장애

에 대한 편견을 의식하면서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에게 내·외적으로 동기를 부여했다. 참여자들이 진로 준비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진로를 계획

하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부모님의 지지, 선생님들의 응원, 친구들의 

도움과 믿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모델화 시켜 희망찬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로 힘을 얻었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며 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였고, 사

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가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활성화

시켰다. 먼저, 참여자들은 스스로 애쓰는 행동으로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자 노력하

였고,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다른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

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기, 타자치기, 웃는 얼굴 등을 연습하였고, 운동과 

재활에 힘 썼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해보고자 부모님으로부터 독

립을 한다거나 카메라로 강의실 번호를 찍어 확대하여 봄으로써 강의실에 혼자 찾아가

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학원을 다닌 다거나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비장애대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였으며,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도우미 제도

를 이용하여 학교 생활이나 이동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운 부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했던 아르바이

트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컴퓨터 작업이나 전화를 받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경험해보고, 장애 아동을 만나며 자원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

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다름을 인정하며 직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참음

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장애인으로서의 나를 수용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비장애대학생들과 자신은 처한 환경이 다름을 이해하고 자라온 

환경이 다름을 이해하면서 거리낌 없이 잘 지내게 되며 그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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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속성 차원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사회적지지 정도 많다 --- 적다

자기개념 태도 긍정적 --- 부정적

표 4 .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느끼면서 비장애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이 참여자들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재

활에 열심히 임해 신체적으로 훨씬 호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

들은 직업 선택에 대한 외·내적 갈등을 덜 함으로써 진로를 빨리 결정하게 되었고 집

중적으로 진로를 준비함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이야기 윤곽을 통하여 본 결과, 참여자들이 진로준비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본 연구의 핵심범주인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3. 장애대학생 진로준비과정의 유형

유형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 진술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8).

a.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란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유형 분석 과정의 첫 단계

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로 나아가기’을 중심으로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범주인 ‘사회적지지’, ‘자기개

념에 대한 태도’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 하였다. 

정리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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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주 사회적 지지 자기개념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

많다 긍정적

많다 부정적

적다 부정적

적다 긍정적

표 5 .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

로 준비로 나아가기의 가설적 정형화는 <표 5>과 같다. 

위의 조건들에 따른 핵심범주의 가설을 정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나.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다.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라.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

b. 가설적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진술은 근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

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진술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와 결과로 가설적 

관계를 진술하였으며 도출된 가설적 정형화를 관계진술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

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장애 정체감을 수용할 

것이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진로를 위한 준비행동이 집중되어 있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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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일 것이다.

나.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

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장애 정체감을 수용

하지 못 하였으며,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강하지만 주변 사람의 도움에 휩쓸려 혼

란스럽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 할 것이다. 

다.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

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장애 정체감을 수용

하지 못 하였으며, 진로 준비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며, 불안하고 무기력 할 것

이다. 

라.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적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장애 정체감 수

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는 다름을 인정하기여 장애 정체감은 수용하였지

만 진로 준비에서 정보력이 약할 것이며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여 기회를 

놓치거나 진로에 대해 근거 없는 성공을 상상하고 있을 것이다. 

c.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유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 진술문을 근거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근거 자료를 통해 도출된 범주와 구조화 과정을 통하여 ‘장애 정체감 수

용과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나아가기를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경험의 사실적 관계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 정도와 자기개념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진로준비 경

험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크게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

형’, ‘자아도취형’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진로준비 유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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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진로준비과정의 유형

<그림3>에 나타난 정형화된 유형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집중형

집중형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

하여 장애를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준비를 해 나아가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을 부

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가족과 함께 상의하며 선생

님들과 친구들의 응원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장애를 이겨내고자 하는 동기가 

향상하고 자기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되며 학업적인 면에서 일취월장

의 성공 경험을 이루어낸다. 진로를 선택하는 것 또한 빠르게 결정하여 한 우물을 파

듯 집중적으로 준비해나감으로써 여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2) 우유부단형

우유부단형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자기개념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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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 친구, 교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이 

명확한 진로를 선택하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함이 있어서 진로에 관련

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으

로 이들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진로를 준비해야겠다는 동기는 부여되었지만, 

주변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와 도움에 휩쓸려 한 가지를 정하거나 체계적인 준비를 하

지 못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에 발을 걸쳐 놓는 모습들을 보였다.

(3) 은둔형

은둔형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으면서 자기개념 또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유

형이다. 이들은 가족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친구들의 믿음, 교사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진로 준비

와 관련해서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진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소

극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와 집을 반복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이들은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하기 보다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감, 

무기력감을 달래기 위해 더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4) 자아도취형

자아도취형은 사회적 지지는 적게 받고 있지만 자기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

는 유형이다. 이들은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믿음과 도움, 선생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적게 받아 진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 수준 또한 적은 상태이지만 자기개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진로를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질적

인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지지 체계가 약해 진로에 대한 정보력이 약하여 잘 못된 

정보들을 걸러서 보지 못 하여 헛수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며 진로 체험에 대한 기회 

또한 놓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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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소재 4년제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 중 연구 참여

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 경험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에 의거하여 개방적 질문으로 초점질문과 심층질문을 실시한 후 일대일 심

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소 1차에서 최대 4차에 거친 면담에 참여한 진로

준비 경험이 있는 장애대학생 10명을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110개의 개념을 형성하였으며, 이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51개의 하

위범주와 24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고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모형을 구성하

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으로 나타났고, 인과적 조건에서는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함’, ‘신체가 따라주지 않아 학업 및 진로준비가 불리함’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구체적인 맥락적 조건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양가감정’,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

회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주변의 다름에 대한 시선과 반

응’,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안이 되어주는 가

족’, ‘주변에 지지망이 있음’, ‘보고 배우며 진로실현의지를 다짐’, ‘이겨내고자 

하는 내적동기 향상’,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 동기 향상’, ‘사회적 배려를 알

게됨’이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

을 통하여 도움받기’, ‘진로 정보 수집하기’, ‘진로달성을 위한 할 수 있는 체험

하기’가 현상을 다루는 전략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정

체감을 수용함’, ‘직업가치관을 형성함’, ‘학업과 재활에 대한 성공경험을 이룸’, 

‘집중적인 준비와 여유로움’, ‘친구들을 이해하고 고마움을 느낌’의 범주로 나타

났다.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은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하고 계속적으로 의식하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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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단계,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진로를 준비해야겠다는 동기가 활성화되는 단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의 향상으로 스스로 애쓰고 교류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행동화 단계,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장애를 수용하고 비장애학생들까지도 이해하게 되

는 수용확장단계, 빠른 진로 선택을 통한 집중적인 진로준비로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

는 집중몰입단계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이 경험하는 진로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

심범주는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기’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 준비 경험 유형은 크게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형’, 

‘자아도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집중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 준비를 해 나아가는 유형이다. ‘우유부단형’

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어지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실현

의지를 다 잡았으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아직은 진로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 고 위

축되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인 불리함을 더 부각시켜 보고 있어 

장애정체감을 수용하지 못 한 유형이다. ‘은둔형’은 사회적 지지도 충분하지 않고, 

자기개념도 부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

의 응원이 약하여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 한 상태이며, 부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자기상 자체가 위축되어 내성적이고 다양한 활동이나 대인 관계적으로 소극

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다. ‘자아도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 하

지만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와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A.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준비에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며, 이러

한 경험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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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장애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핵심범주는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집중적인 진

로준비로 나아가기’로 나타났고, 중심현상은 ‘진로 준비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다름에 대한 억울함’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중심현상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패러다임 모형,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진로준비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장애대학생의 진로 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

을 탐색하였을 때,  진로 준비를 하면서 장애를 수용하지 못 하고 신체가 따라주지 않

아 불리한 측면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부모님에 대

한 양가감정, 진로 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낮은 자존감, 

‘다름’에 대한 시선과 반응,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의 조건들로 인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ubon(1985)이 장애대학생

은 제한적인 초기 직업적․  사회적 경험으로 인하여 진로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인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점과 Schroeder(1995)가 사회가 일반

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낮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오랫동안 노출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다. 또한, 김은실, 손현동(2009)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도 상당한 수준의 

진로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이옥경(2003)의 연구

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 진로 및 취업상황에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장애대학생들은 

주변의 지지로 큰 힘을 얻고 모델링, 자기대화를 통한 내적 동기향상,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의 향상으로 진로 실현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는 김진영, 정원철(2014)의 연구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이수진(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은 장애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즉,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사

회적 지지는 중요하지만 지지원을 통한 도움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장애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대학생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지지란, 대학생활에 적

응하는데 나타나는 진로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자

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도록 하여 진로 준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장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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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함, 무력감, 억울함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강

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직업적 성취를 이루어내어 자

신들을 가르쳐주는 교수님과 선생님을 보며 모델링 하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전하는 사례들을 찾아보며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잡고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는 반두라(Bandura, 1977)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직접 해 보거나 강화

를 받아서 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고 보고,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강화를 

받은 행동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행동의 변화가 가능

하다고 보았다는 점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장애대학생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환경 속에서 그들과 같은 진로를 선

택하게 되고 진로 준비에 착수하게 되며 도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병숙, 손민아(2005)의 비장애대학생들이 진로대리학습 대상의 유, 무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김상현(2006)의 비장애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역할 모델은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목표 추구의 열정 또

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이 형성되는 것을 멘티의 모습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음을 보

여주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미리 선택해 놓은 진로 분야

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델링 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스펙을 

쌓는 비장애대학생들과는 달리 장애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같은 신체적인 어

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의 스승이 되어 가르침을 주는 교사를 중심으로 모델링하여 진로

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들의 인생경험에 대해서 보고 배우는 모습

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실현의지 향상을 위한 모델링 효과의 중

요성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진로 선택과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이다. 장애대학생의 진로개척을 위한 모델링 대상의 존재와 그 대상의 인생 경험의 내

용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를 위한 동기는 자기대화를 통한 내적동기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하는 외적동기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신체적

인 어려움으로 진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스러움과 자신의 의지가 가

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격려를 통해 진로준비를 해 나아가고, 사람들

의 낙인과 편견을 깨고자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으면서 진로준비를 열심히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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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김경희(2009)가 대학생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진로장애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같은 기능적인 대처방안 뿐만 아니라, 다른 사

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며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갖게 하

는 것과 같은 대처방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일맥상통하며, 박고

운, 이기학(2007)의 연구에서 내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흔히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외적 동기는 내재적 속성보

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보상이나 

제한과 같은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동이 조절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내재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도된 행동 동기(최윤정, 구본정, 2010)로 보는 것과는 달리 장애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신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자극

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대학생들의 외적동기를 인정

해주면서 자기격려를 통한 내적동기를 더욱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인지 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인지적, 개

인적 변인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하는 개인 외적 요인들을 강조한다

(이수진, 2012). Lent, Brown, Hackett(1994) 등에 따르면 개인의 환경 요인들 중 

특히 부정적 환경 요인들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지각하게 되면, 직업 흥미에 대

한 진로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가 진로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 요인(예: 부정적 자기개념)

과 맥락적 요인들(예: 중요한 타인의 非지지)을 구별하여 각각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을 구별하는 것은 장애대학생들이 신

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점들을 개인 내면

에 어떻게 내재화시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며, 맥락적 요인들에 어떠한 방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와 관련한 어려

움에 대한 심리적인 부적응 등을 다룰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스스로 애써보기’, ‘소통을 통하여 도움받기’, ‘진

로정보 수집하기’, ‘진로달성을 위한 할 수 있는 체험하기’가 현상을 다루는 전략

으로 나타났다. 장애대학생들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터득하고자 하였다. 박수홍, 이창수(1990)가 진로 목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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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에 자아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성격, 특성, 흥

미, 대인관계, 외모 등 모든 자아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진로 목표를 세워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대학

생들도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앞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로 준비를 위한 자신만의 학습법을 터득해 나갔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비장애대학생들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박주연(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예: 처음 관계 맺기, 타인에 대한 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및 조언, 대인갈등 다루기)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고, 진로준비

에 대한 행동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대학생들도 자신

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관계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대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 준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험을 해보는 비장애학생들과는 달리 학창시절부터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

었다. 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

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으며(최광호, 2001), 체험을 통해 습득한 직무관련 지식을 진로 준비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체험 학습과 같은 기회가 제한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에게 비장애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장애학생들이 비장애대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장애와 처한 상황에 관련해서 알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국가적·학교적 차원에서 국가 근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장애대

학생들도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장애학생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를 수용하여 자

신의 삶에 대해 받아들이게 되는 장애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대학생의 시기

의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발달과 관련되어있으며, 자아정체감을 통해 자신의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비장애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장애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장애인들만이 갖게 되는 장애정체감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

애정체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신은경, 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웅 외, 

2011; 이은진, 2011)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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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진로탐색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 진

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장애 정체감이 영향을 미친다(McCarthy, 2003; Hahn & 

Belt, 2004)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장애대학생들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가치란 개인이 환경에서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요소이고 동기의 근원이며 개인적 

성취와 전반적인 목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Spranger, 1928), 개인이나 단체의 내

재적 혹은 외재적 개념으로 행동의 양식, 목표,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

다(Kluckhohn, 1952). 그러므로 모든 의사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나아가 직업 결

정에 대해서도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Rosenberg, 1959). 특히 직업 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세계를 보는 사고 및 관점으로 개인이 직업을 영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만기, 2010). 장애정체감이 확립된 장애대학생

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뚜

렷해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딛고도 할 수 있는 일과 

안정적으로 정리해고나 일의 변동이 크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가치를 형성하

게 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르치고 봉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장애대학생들은 장애정체감을 수용하고 직업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비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대학생들에

게 느꼈던 실망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그들과 나는 자라온 환경이 다르구나’를 경험

하고 이해하였고, 자신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

럽게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경험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비장애학생들과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진로를 준비해 나갔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

는 ‘관계’에 대해서 야스퍼스(K.Jaspers)는 오직 실존의 차원에서 인격 대 인격의 

무조건적인 순수한 진정한 사귐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박찬국, 2010). 즉 장애대학

생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서 자신도 비장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음을 경험하고 그들의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이타심을 발달시

켰다.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며 낙인이나 편견과 같은 시선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친구로서의 관계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고 진

로 준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 증진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감수성 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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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을 수 있다. 이장호, 김정회(1992)는 감수성 훈련을 ‘나’, ‘너’,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에 관한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조직 속에서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생

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비장

애대학생들과의 자라온 환경이 다름과 그들과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서 비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알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낌으로써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게 되고 장애를 수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써 이

장호, 김정회(1992)의 연구에서 감수성 훈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감정표현의 

자유로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자기문제 해결에 대한 자

신감의 획득, 타인에 대한 경청과 이해력 증진, 대인관계 형성에의 적극성을 갖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 것처럼 장애대학생들에게도 감수성 훈련을 통하여 자기 자신

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인 어려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

록 하며,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에 대해서 통찰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

감을 획득하고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대학생들은 진로준비과정 속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장애 정체감을 수용함으로써 직업 가치관 형성과 빠른 진로 

결정을 통해 집중적이고 여유롭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관

련하여 임통일(2013)의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보

는 연구에서 비장애대학생보다 장애대학생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

을 나타냈지만, 비장애대학생들처럼 다양한 진로를 염두 해 두어 갈등하는 경험을 거

의 하지 않았으며, 부모님 혹은 중요한 타인이 권유하는 진로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진로가 불일치하여 겪게 되는 외적갈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 이와 더불어 최진영, 이광호(2012)의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

적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비장애대학생들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 상경계열 우대 

채용, 부모님의 생각과 불일치한 점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장애

대학생들은 신체적인 불리함, 진로선택 및 체험의 기회 제한, 스스로 부여하는 부정적

인 자기개념,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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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장애학생들은 희망기업을 확장시키고 취업의 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애대학생들은 장애 정체감 수용과 직업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한 우물 파기’와 

같은 모습으로 진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비장애학생들보다 빠

른 준비행동으로 인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B.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유형에 대한 논의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경험 유형은 집중형, 우유부단형, 은둔형, 자아도취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집중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으로 

장애 정체감을 수용하고 집중적인 진로 준비를 해 나아가는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진로실현의지를 다 잡으며 기대에 찬 모습

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갔고, 교수님들의 적절한 관심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가족, 친구, 교수님들과 잦은 대화를 하

는 것으로 보였으며, 주변의 지지원들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 들을 수 있었으

며, 자신이 헤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 준비 방법 또한 모색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장애 정체감을 수용함으로써 비장애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른 도움을 요청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또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의

미 있는 관계 경험을 하였고, 비장애학생들이 배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

에 느낄 줄 알았다.

‘우유부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는 제공되어지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

고 있는 유형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 동기가 

부여되어 진로실현의지를 다 잡았으나,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아직은 진로 준비에 대

해서 불안해 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비장애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인 불리함을 더 

부각시켜 보고 있어 장애정체감을 수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지

지원들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 볼까?’와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간 선배들을 통해 

정보를 들어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업을 할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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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자신이 결정하는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 하고, 무언가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쁘게 준비 행동을 하다가도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통해 위축감, 

불안감, 혼란스러움과 같은 부적응적인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 

하게 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진로선택과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이

들에게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직업 가치관을 탐색하여 궁극

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직업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고 이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 

느껴지는 부정적인 정서들에서 수용해주고 공감해고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은둔형’은 사회적 지지도 충분하지 않고, 자기개념도 부정적인 유형으로 가족의 

지지가 약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여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 한 상태이며,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상 자체가 위축되

어 내성적이고 다양한 활동이나 대인 관계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와 집을 반복하는 생활패턴을 보여주

었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진로 준비에 있

어서도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진로 준비에 나아가지 못 하

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상담자부터 지지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공감해주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상담자와 함께 나누며 수정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편견을 의식하여 위축되지 않도

록 하여 자기개념을 변화시키고 관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주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아도취형’은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 하지만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유형

으로 가족의 지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와 교사의 응원도 약하지만 진로

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사회적 지지를 통한 동기 부여나 진로 준비에 대한 의지가 형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성공해요’, 

‘사업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와 같은 말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 지

지원이 약해 진로 정보를 제대로 걸러 보지 못 하는 실수를 저질러 원치 않았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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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시험에 응시하기도 하였고, 진로 체험의 기회를 놓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였다. 

이처럼 과대한 자기 개념으로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못 하는 이들에게는 상담자

가 지지원이 되어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확한 진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과대한 자기상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기대를 할 수 있

도록 돕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준비에 대해 앞으로의 일을 구상해 볼 수 있

도록 돕고, 진로 준비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안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

록 하여 보다 적절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여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도록 돕는 상

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긍정적

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이 진로 준비에 대해 집중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C.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준비 과정을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

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경험 과정을 장애대학생의 내부인 관점에

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점질문과 심층질문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만으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과 관련된 주요 경험 내용

과 과정, 유형을 탐색하고 심층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대

학생들의 진로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비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과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과정을 비교하여 

장애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 장벽을 부각시켰으며,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내·

외적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외적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하게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비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로 상담

과 장애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진로 상담 내용이 달리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대학생은 지방대 4년제 소재의 대학교로서 20,000명의 

학생들 중 40명의 장애대학생의 수로 아주 적은 비율의 구성되어 있는 학교의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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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었다. 이는 비교적 장애대학생 수의 비율이 많은 대학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장애대학생 연구와 달리 다수의 비장애대학생들 사이에서 장애학생들이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장애대학생의 입학 비율

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앞으로 대학에 들어올 신입 장애대학생이나 현재 재학 중인 장

애대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진로 준비로 나아가는 과정과 진로 

준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준비 유형별로 어떻게 상담적 개입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난관에 부딪혀 학생상담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장애대학생들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고, 개입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이 집중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나아가 여유로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 부정적인 시선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장애대학생이 장애로 인한 진로 준비의 난관들을 어떻게 견디고 대처해나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표집 과정에서 일부지역 4년제 장애대학생 10명만을 

포함시켰고, 장애대학생의 성별과 장애유형, 장애정도가 균등하지 않아 연구 결과의 

내용이 남자장애대학생과 지체 장애 6급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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